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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제１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m 2002 년 FAO 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
(GIAHS)」를 도입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는 차세대에 계승해야 할 중요
한 농법이나 생물 다양성 등을 가진 자연⋅농업 보존 지역을 해당 국가의 신
청을 받아 심사 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2 년 단위)하는 제도이다. 

m 세계의 중요 농업유산과 경관, 농업 생물다양성, 관련 지식 시스템 등을 인
식 하고 보전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달성하고자 2002년 FAO에서 착수한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로, 2018.12 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57 개 사이트가 
GIAHS로 등재되어 있다.  

m GIAHS 로 등재되기 위한 기준은 식량 및 생계 수단 확보,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 전통적 지식 및 농업 기술의 계승, 사회 제도 및 문화 관습, 
토지 이용 또는 독특한 수자원 관리로 조성된 수려한 경관 등이다. 

m 아시아의 한국, 중국 등에서는 국내 농업 유산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중요
농업유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
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이다.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유산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한
다. 지정 기준은 대체로 GIAHS의 지정 기준과 유사하다 

m 생강1의 원산지는 인도로 추정되는데, 기원전 3세기부터 향신료로 사용된 것
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2,500 여 년 전에 생강이 재배됐다는 기록
이 있으며, 지금의 쓰촨 성이 생강의 산지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생강이 재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2, 임금의 하사품으로 생강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m 우리나라 생강의 주산지는 충남 서산, 태안 등으로,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 
우리나라 생강 생산량의 60% 이상을 생산한다. 이는 여름이 서늘한 해양성 

                                            
1 학명은 Zingiber officinale Roscoe, 영어 명칭은 Common Ginger 이다. 원산지는 인도, 말레이

시아 등이며, 생강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 
2 「고려사」가 생강에 관한 기록이 처음으로 나오는 자료로 고려 현종 때 생강이 왕의 하사품으로 쓰

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11세기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전래하여 그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300년 전에 신만석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생강을 얻어와 완주군 봉동지방에 심은 것이 우리나라 
생강 재배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6 

기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김봉아 2006) 

m 생강의 생육 환경은 열대 지방이 원산이므로 따뜻하고 습기가 적당한 곳이 
좋다. 생육 적온은 20~30°C 이고, 15°C 이하에서는 생육이 정지되며, 18°C 
이상이면 싹이 트고, 20°C 이상에서는 부패하기 쉬우며, 10°C 이하에서는 
생리적 동해로 부패한다.(농촌진흥청, 농식품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m 생강의 10a 당 소득율은 52.5%, 부가가치율은 68.4%에 이르는 고소득 작목
이며, 상품화율은 96.7%에 이르고 있다.(농촌진흥청, 2015).  

m 생강은 4 월 하순에서 5 월 초순경에 파종을 하며, 10 월 중순에서 11 월 초
순경에 수확한다. 수확을 한 생강은 다음 해 파종과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저장이 필요하다. 저장하기에 적합한 온도는 12~15°C, 습도는 
85~90%이다. 

m 생강의 주요 출하지역(‘16 년 기준)은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이다. 

 <표 1> 생강의 주요 출하지역 
순위 도 비율 순위 도 비율 

1 충남 44.0% 6 경기 3.1% 

2 경북 25.3% 7 전남 1.8% 

3 전북 12.1% 8 경남 0.7% 

4 대구 6/7% 9 충북 0.6% 

5 서울 5.4% 10 광주 0.1% 

             출처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m 생강은 토질과 저장을 위한 토굴 건설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구릉지가 많
은 충남의 태안과 서산 등지에서 주로 재배된다. 생강 농가는 수확 후 생강
굴에 저장한 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산 지역의 토질이 마사질 황
토이기 때문에 파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일단 완성되어 공기에 노출되
면 단단해져서 내구성이 좋다.  

m 생강굴의 깊이는 5m, 길이는 7m, 높이는 2m인 경우가 많다. 생강굴 내 온

도는 13~15℃, 습도는 95%를 유지한다. 생강굴은 서산에 2,550 여개, 태안
에 830 여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생강굴 하나당 약 10 톤 정도의 
생강을 보관한다3 . 생강 재배농가의 74%가 자기 토굴을 소유하고 있어서, 
서산 생강 총 생산량의 60~65%를 생강굴에 저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
무원•임재환 1998) 

                                            
3 1995년 1,500개에서 1998년 3,693개로 증가하였다고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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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서산과 태안의 생강굴은 단일 농산물의 저장고로 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독특한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서산 생
강이 명성을 얻게 된 배경에는 생강굴이 큰 역할을 하였다. 타 지역에서는 
생강을 저장하지 못해 수확시기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반면 서산은 토
굴을 이용해 생강을 저장함으로써 연중 판매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m 생강굴은 저장시설 기능뿐만 아니라 서산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
서 농업인의 삶 속에 오랫동안 형성해온 농업유산이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m 그러나 생강굴은 감독과 자료 관리가 부실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 생강굴 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및 낙상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일부 생강굴은 방치돼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4. 

제２절  연구 목적 및 내용  

１.  연구의 목적 

m 연구의 목적은 서산시 생강굴의 농업유산적 가치를 평가하고, 서산시 생강굴
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２.  연구 내용 

m 생강 농업 및 생강굴, 농업유산 관련 연구 고찰 

m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와 우리나라의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기준과 사례 
소개 

m 우리나라 및 서산시 생강 산업의 현황과 역사, 생강굴의 기능 및 역할 

m 서산 생강굴의 농업유산적 가치 평가 

m 서산시 생강굴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과제 제시 

                                            
4 2016년 서산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건축공사 시 통신함 매설 구조물이 2m가량 가라앉는 씽크
홀이 발생하였는데, 과거 민가에서 활용해온 생강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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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기존 연구 

１.  생강 및 생강굴 관련 연구 

(1) 학술 연구 

m 임현술 등(1998)은 생강굴에서의 추락 사고 및 질식 사고의 현황을 파악하
고, 원인을 분석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서산시 소방서 
통제센터의 1996.1.1~1997.12.31 기간 119 구급대의 구급일지 중 생강굴
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하였다. 또한 산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Ü 산소농도 : 입구 20.7%, 생강굴 심부 20.6% 

Ü 이산화탄소 : 심부에서만 1,000ppm,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아는 
어디에서도 검출되지 않음 

m 이무원과 임재한(1998)은 토굴을 이용한 생강 저장 현황을 파악하고, 저장 
기간별 저장 편익을 분석하으로써, 지하공간을 활용한 농수산물 저장의 사회
경제적 투자 효과5를 분석하였다. 또한 토굴을 통한 농수산물 저장의 경제적 
타당성6을 규명하였다. 

Ü 토굴 개소 당 평균 저장 가능 규모 9t, 실제 저장량은 6t 

Ü 재래식 토굴 : 운송, 입출고 편리하도록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개발연구
가 필요, 법적 제도적 문제 해결 필요, 토굴 이용에 대한 홍보를 통해 개
발 촉진 필요. 

m 정문철 등(1998)은 저온 저장 시 냉해 발생의 억제를 위해 기존의 냉장 조
건과 다른 온도, 습도의 실험구 테스트를 통해 생강의 적정 저장 조건을 구
명하였다.  

m 정석태 등(2000)은 토굴 저장 생강의 적정 보존 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5
개월간 토굴(온도 12 ~15°C, 습도 90~95%)에서 저장된 생강을 시험 재료
로 이용하여 저장 방법 별 품질 변화를 조사하였다. 

                                            
5 지하저장 시설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한 소비자・생산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
환경의 보전과 토지 이용의 극대화, 외부 기상의 영향을 받지않아 농수산물의 장기 보관 가능, 지상 저

장시설에 비해 공사비가 15~20% 저렴하다는 것임. 
6 생강저장굴의 굴착비는 평균 2백 20만 6천원, 톤당 36만 8천원, 생강저장굴의 연간 경영비는 개
소당 평균 59만 4천원, 톤당 9만 9천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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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시험결과 대조구의 경우 저장 60 일째 생강 표면의 위조와 곰팡이 발생
에 의해서 상품성을 거의 상실하였지만, PE film 포장 처리구의 경우 중
량 감소율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생강의 상품성도 저장 90 일에 91%
로서 우수하게 유지됨 

m 이종상(2003)은 1995 년을 기점으로 충남 생강 산업의 WTO 의 영향과 그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시기에 따라 가격 변화가 매우 큰 생강에 대하여 농가 
단위의 생강 저장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충남 생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을 모색하였다.  

m 이혜옥과 김병삼(2016)은 생강의 저장성과 관련하여, 생강을 장기간 저장하
고 유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실태를 소개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
기 위해 현재 국내 생강 저장 기술과 최신 적용 가능한 기술들을 소개하였
다. 

m 임현술과 배근랑(2002)은 생강 부패 시점의 질식사 및 추락사고 현황을 파
악하고, 생강 저장굴 내의 환경을 측정하여 사고의 원인을 밝혀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저장 초기에는 산소농도 20.7%, 이
산화탄소 1,000 �이 검출되었지만, 부패 시점에는 지하 3m 산소 농도는 
15%, 저장굴 내부 산소 농도는 12%로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농도는 5,000
�을 초과하였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모두 불검출되었다. 

m 임현술(2016)은 서산시의 생강굴 농가를 방문하여 생강굴의 형태를 살피고, 
생강굴 내 산소농도를 측정하였다. 생강 저장굴에서 발생하는 질식 사고의 
원인은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및 이산화황과 같은 유해가스가 아니고 산소농
도 감소에 의한 저산소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m 이종원 등(2017)은 생강 파종 후 출현을 앞당겨 초기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 
파종 전 종강(씨 생강)을 온탕에 침지한 후 출현율, 생육 및 수량 등 변화를 
구명하였다. 

Ü 출현은 대조구(관행) 대비 온탕 침지 처리구 중 25°C + 12 시간 처리가 
5 일정도 빠름 

Ü 25°C + 12 시간 처리구에서 생강 수량이 2.244kg/10a 으로 관행(5 월 4
일) 수량 2,025kg/10a 대비 11% 증가 

m 충남농업기술원(2017)은 생강 주산 단지의 안정적인 생산기술 확립을 위하
여 도입종 생강의 생산성 향상 기술과 비 가림 하우스에서의 다수확 재배기
술을 개발하였다. 파종 전 종강을 온탕 침지하고 싹을 틔워서 파종한 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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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할 경우 관행재배보다 출현이 5 일 빠르고, 수량이 11% 증수되는 효과를 
보였다. 생강 비 가림 하우스 재배에서 복토를 실시하는 경우 관행 대비 
37.9% 수량이 증가되었다.  

m 김효철 등(2018)은 생강 저장굴에서의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스(산
소)의 농도를 시기와 저장굴 내 위치 별로 확인하고, 안전보건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생강 저장굴의 질식 사고는 부족한 산소 농도가 직접적인 원인
임을 확인하였고, 저장굴 내부의 산소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도보
다는 밀폐된 저장굴에서의 생강 보존 기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다. 

Ü 2013 년 1~5 월 사이 서산, 태안 지역의 생강 재배를 하는 5 농가를 대
상으로 생강 저장굴의 특성, 작업 일정 등에 대해서 조사. 생강 저장굴의 
가스 농도를 측정. 

m 신일섭 등(2018)은 재배 환경에 따라 6 개월 저장 시 20-50%가 상품성을 잃
어버리는 생강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저장 방법이 필요하다
는 인식 하에, 오존 농도 기준으로 1ppm, 20ppm의 비열플라즈마를 생강에서 
분리한 병원균과 해충에 처리하여 균사 생장과 포자 발아 억제 그리고 해충 
사멸 효과를 조사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 서산시의 연구 

m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생강굴 위치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2 년도 기준 자
료로 재배농가 및 생강굴 위치도를 작성하였으며, 향후 재배농가, 생강굴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m 생강굴의 농업유산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 연구, 국가중유농업유산 지정기준 분석,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사
례 공유, 농업유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7. 

m 생강굴 위치·형태 기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위치기반 증강현실(AR) 플랫폼 
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치기반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강굴의 위치, 형태를 파악함으로써,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폐 생강굴
의 이용가치를 제고하여 안전 체험장, 저장고, 농업유산화 등의 모색을 추진
할 계획이다. 

                                            
7 생강굴 단일 소재를 농업유산으로 지정 받기엔 역사성과 고유성 부문 등 미약하지만 생강 농업 전 

과정, 농업인의 삶 등을 포함한 농경문화적 접근으로 시도할 경우 노력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
음. 또한 예비계획서 수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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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농어업유산 관련 연구 

m 우리나라의 농어업유산 연구는 2012 년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제도의 도입
시기와 맞물려 있다. 윤원근과 최식인(2012)이 한국 농어업유산제도의 도입
과 추진방향을 정립하였다. 초기 관련 연구도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뒷받침 
하거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m 손호기 등(2012)은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농어업유산 제도화의 실천방
안을 제시하였다.  

m 신용광 등(2012)은 농업·농촌이 지닌 유산자원에 대한 국민들의 보전 의향을 
분석하고 유산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농업유산의 유형별 경제적 
가치는 경관자원이 7,267 억원, 전통문화자원이 6,902 억원, 농촌공동체 활
력이 5,361 억원으로 추정하였다.  

m 장세길(2013)은 전라북도 김제시 ‘벽골제 수리 관개 시스템’을 사례로 농어
업유산의 역동적 보존방안으로서 유산관광, 그리고 실천전략으로서 에코뮤지
엄을 적용해보고, 그 가능성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m 정승훈(2014)은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월
정리, 김녕리, 선흘1리, 선흘2리 지역 주민들의 관광 영향 인식과 지속가능
한 관광개발 지지도 관계를 파악하였다. 

m 최우영과 민병욱(2014)은 GIAHS 와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 밭담에 대한 주관적 범주의 경관 가치 측정 항목을 도출하고, 전문가들
이 각 항목들에 대해 경관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Ü 살아있는 유산적 측면, 즉 고유성과 보편성은 강조하였지만, 역동적인 보
전적 측면 즉, 관광 가치와 지역이미지는 덜 강조. 

m 홍광우 등(2014)은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1 차 산업을 6 차 산업화한 일본 일
본 오이타 현 구니사키 반도 우사 지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전통농업유산의 효율적 활용에 있어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통한 지역 브랜드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의 개발은 지역자원의 국제적 가치 
향상과 농림수산업의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하였다. 

m 강종원과 이영길(2015)은 강원도 내 국가중요농업유산 가치가 있는 농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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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농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한 체계적
인 조사와 발굴이 필요하며,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굴
하여 강원도 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이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고 나아가 세
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
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강원도 농업유산 관리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 국립농업과학원(2015)은 농업·농촌유산의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유지·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안은 농업·농촌유산의 유
지·보전 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공간정보를 이용한 농업·농촌유산 기록화, 농
촌 무형유산 발굴 및 활용 등이다. 

m 이성희(2015)는 논 농업 지역 중 FAO의 GIAHS에 등재된 지역을 소개하고, 
아직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농업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을 소개

하였다. 또한 농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된 경제적·비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논농업이 갖는 농업유산적 가치를 인식하고 
중요성을 알리며,지속가능한 논농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m 류정곤(2016)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소개하고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였다.  

Ü 전국에 퍼져있는 어업유산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발굴하여 중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함 

Ü 조사 발굴은 단순히 어업만이 아니라 수산자원을 둘러싼 어촌 주민의 삶
과 문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함 

Ü 조사 및 발굴과 지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예산도 정부에서 마련하
여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m 손호기와 김상범(2016)은 세계중요농업유산들을 선정 기준에 따라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또한 우리 농업유산의 특성이 어느 유형에 강점을 
보이는지 분석하여 농촌의 관광자원으로 농업유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하였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대상으로, 식량·생계수단의 확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 전통적 지식·농업기술의 계승, 농업문화와 사회제도·습관, 수
려한 경관, 특수한 토지·수자원 관리 특성 등을 평가하였다. 

m 이윤환과 오충헌(2016)은 GIAHS에 대하여 국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8 유사 

                                            
8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 할 경우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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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 농업직접지불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방안을 모
색하였다. 소득 및 경영안정형 직불제와 공익형 직불제를 지불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농업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따라 대가를 지불
하며, 5 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바탕으로 연 1 회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m 정준호(2016)는 각국 농업유산보호제도의 시행에 큰 영향을 준 FAO 의 
GIAHS에서 규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개념을 중심으로 중국의 중요농업문
화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법, 농업문화, 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을 
포괄하는 토지이용시스템의 전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요농업
문화유산의 제도적 형성, 추진체계 및 지역별 보호 현황을 비교하여 중요농
업문화유산의 차별적 특징에 대해서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m 권봉관 등(2017)은 GIAHS 등재 기준에 적합한 농업유산 후보지역을 발굴하
고자, 제도 도입 초기에 국가중요농업유산 대상 목록에 포함된 지역(2012-
2016, 64개소) 중에서 지정되지 않은 6지역(강릉 안반데기, 상주 공검지, 함
양 마천 다랭이논, 산청 차황산 다랭이논, 화순 봇도랑, 강화 갯벌 간척지)과 
농업 유산 관련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14지역(평창 메밀밭, 보령 은행, 완주 
봉동 생강, 서산 생강 토굴, 광양 매실 밭, 신안 해안 갯벌 간척지, 고성 둠
벙, 안동 대마농업, 서천 모시농업, 울릉 산간 경사지 농업, 광주 무등산 수
박, 상주 곶감농업, 의성 못 관개 시스템, 양양 송이)을 조사하였다. 

m 임현오와 류재헌(2017)은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의 등재 기준에 맞추어 신
안군의 농업유산과 그 가치를 시론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신안군은 세
계중요농업유산 제도의 등재 기준인 식량 및 생계 수단의 확보, 생물다양성
과 생태계 기능, 지식체계 및 적응 기술, 문화·가치 체계와 사회조직, 현저한 
경관·토지 및 수자원 관리 특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는 견
해를 피력하였다. 

m 유학열(2018)은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지정된 금산 전통 인삼 농업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기본 정책안으로 기반
구축, 보전 관리, 홍보·활용 3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m 홍경옥과 김덕수(2018)는 전라북도 부안군 유유동 양잠농업유산을 사례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역동적 보전과 활용방안으로서 농촌형 에코뮤지엄의 적
용과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에코뮤지엄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전 ·활용
하고, 가치부여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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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경주 등(2019)은 남해안 죽방렴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FAO 의 세계
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등재를 위한 주요 특성과 요건을 검토하고, 
죽방렴이 이러한 특징들을 갖추었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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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농어업유산 

제１절  세계중요농업유산 

１.  세계중요농업유산 

m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02년부터 시작한 프
로젝트로 차세대에 계승해야 할 중요한 농법이나 생물 다양성 등을 가진 자
연⋅농업 보존 지역을 해당 국가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세계중요농업유산으
로 인정(2 년 단위)하는 제도이다. 

m 농업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2002 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제도)를 도
입하였다. 

m FAO 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전통적 농업 제도와 생물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과 지식체계들이 정책 및 시장의 실패, 빈곤 및 인구 압력, 부적절한 개 발 
전략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제적으로 인가된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발의하였다(윤원근•최식인 2012). 농업유산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경관은 역사가 있는 랜드마크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진화하는 소
중한 유산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 

m GIAHS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세계 각 지역의 전통적이고 독창적인 농
업적 토지 이용과 농업문화경관, 문화 및 생물다양성을 일체화된 농업 시스
템으로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m FAO 는 GIAHS 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염원과 그 지역사회의 환경과 
노력의 상호 적응으로부터 진화한,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

하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토지이용시스템과 경관’으로 정의하였다. 

m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유산을 농촌발전에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만들어 나가는 핵심자원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임현오• 
류제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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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m GIAHS 지정 기준은 ⅰ) 식량・생계수단의 확보, ⅱ)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의 기능, ⅲ) 전통적 지식・농업기술의 계승, ⅳ) 사회제도・문화습관, ⅴ) 경
관이 수려한 토지이용, 특수한 토지・수자원 관리 등으로 요약된다(이경주 
외. 2019) 

m FAO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을 수차례 개정하였다. 2002년, 시스템
의 고유특성(systems criteria), 정황성(contextual criteria), 프로젝트 수행
성(project implementation criteria)을 기준으로 삼아 농업유산의 독창성, 
탁월한 특성, 대표성을 평가하였다. 

m 2009 년, 식량 및 생계 수단의 확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지식체계 
및 적응 기술, 문화・가치체계와 사회조직, 현저한 경관・토지 및 수자원 관
리 특징 등 5 가지로 구체화되었다. 

m 2012 년에, 농업 시스템 관리와 관련 있는 사회적・문화적 특징, 역사적 관
련성, 현재의 타당성, 위협과 도전, 실용적인 고려, 등재 대상 지역의 동적 
보전 계획을 추가하였다. 

m GIAHS 등재를 위해서는 요약정보, 농업유산시스템 설명, 부록 등으로 구성
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표 2). 

<표 2> GIAHS 등재 신청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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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세계중요농업유산 사례 

m 2018.12 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57 개 사이트가 GIAHS 로 등재되어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2 개국가 3 개 사이트 (1 개 케냐, 2 개 탄자니아)가 
GIAHS로 지정되어 있다. 

m 아시아 태평양지역에는 7 개 국가에서 36 개 사이트 (방글라데시 1 개, 중국 

15 개, 인도 3 개, 일본 11 개, 필리핀 1 개, 대한민국 4 개, 스리랑카 1 개)가  
GIAHS로 지정되어 있다. 

m 유럽과 중앙아시아에는 이탈리아 2 개, 스페인 ·포르투갈 3 개 사이트들이 
GIAHS로 지정되어 있다. 

m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는 3 개 국가에 3 개 사이트 (칠레 1 개, 멕
시코 1 개, 페루 1 개)가 GIAHS로 지정되어 있다. 

m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6 개 국가에서 9 개 사이트들	(알제리 1 개, 이란 
3개, 모로코 2개 튀니지 1개, 아랍에미리트 1개, 이집트 1개)이 GIAHS로 
지정되어 있다. in	Near East and North Africa region. 

m 각 국가별 GIAHS 등재 지역의 공통적 특징은 ⅰ) 계단식 논/밭의 경관적 
가치, ⅱ) 다수 종(種) 경작 시스템, ⅲ) 토종 씨앗 경작, ⅳ) 독창적 관개 시스
템 보유 등이다. 

m 계단식 논은 자연과 인간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을 반영하는 동시
에 아름다운 경관적 가치를 제공한다. 

m 다수 종 경작 시스템은 식량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다른 주변 생태

계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대표적 사례는 중국의 ‘벼-오리 겸작 시스

템’이다. 

m 토종 씨앗을 이용한 경작은 병충해에 대한 내성이 좋고, 유전적 침식을 예방
하며 전통 농업 방식과 지역 관습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m 독창적 관개 시스템의 대표적 사례로 중국 하니 계단식 논, 우리나라의 청산
도 구들장논 을 들 수 있다(이성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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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GIAHS 지정 사이트 (2018.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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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AO, GIAHS 홈페이지 

 

제２절  국가중요농어업유산 

１.  국가중요농어업유산 

(1) 국가중요농업유산 

① 국가중요농업유산 정의 및 지정기준 

m 우리나라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가 지
정한 농업유산으로 정의된다.  

m 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
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이다. 

m 관련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
법」 제 30 조의 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농업인 삶의 질 특별법 
시행규칙」 제 2조의 2부터 제 2조의 7, 「농업유산 지정관리기준」(농식품부고
시 2015-143 호, ’15.10.8)이다. 

m 지정 목적은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농촌 가치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 

m 우리나라는 2012 년 12 월에 국가중요농업 유산자원 지정관리기준을 마련하
였다. 지정 기준은 ①역사성과 지속성, ②생계유지, ③고유한 농업기술, ④전
통 농업문화, ⑤특별한 경관, ⑥생물다양성, ⑦주민참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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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신청 절차는 ①지자체 신청 → ②신청서 검토 및 보완사항 자문(농업유산자
문위원회) → ③현장조사→ ④최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m 2013 년 1 월 22 일, 전남 완도의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 
밭을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제 1호와 2호에 지정하였다. 이들 지역은 2014년 
4 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로 지정되었다.�

m 중요농업유산 지정으로 지역 브랜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m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사이트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유산의 복
원, 주변 정비, 관광 및 편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 지역당 3 년
간 총 15 억 원을 지원한다. 

<표 4>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에 대한 지원 

 

② 외국의 국가중요농업유산 

m 중국은 국가중요농업문화유산 제도를 마련한 첫 번째 국가이다. 2012 년 시
범 사이트로 19 개의 전통농업시스템을 등재하였다. 중국은 국가중요농업유
산으로 다수품 경작, 계단식 논 시스템, 독특한 전통 벼 경작의 3 가지 특징
을 가진 사이트를 농업유산 대상으로 지정한다. 

m 다수품 경작의 예는 중국 장저 지방의 톄칭 논-어업 양식 시스템으로 물고
기는 벼에 비료를 제공하고 땅을 부드럽게 하며, 물 댄 논의 애벌레와 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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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잡아먹는 제초 역할을 맡는다. 벼는 물고기에 그늘막이 역할을 하며 먹이
를 제공한다. 

m 계단식 논 시스템의 예는 1,300 년의 역사를 지닌 윈난(雲南)성의 홍허 하니 
계단식 논이다. 저수지 없이도 물 공급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며 숲-마을-계단
식 논의 수직 분포로 이루어진 생태학적 경관을 형성한다. 

m 독특한 전통 벼 종 경작의 예는 장시성의 완니안 전통벼경작시스템으로 야
생 벼의 특징을 가장 많이 지닌 초기 농업의 벼 품종을 재배한다. 

<그림 1> 중국 국가중요농업유산 사례 

m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에는 ‘아파타니 논-어업 경작 시스템’이 있다. 계단
식 논의 각 층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치어를 풀어놓아 벼 농업과 어업을 겸
업하는 시스템이다. 물이 충분한 우기에는 논 전체가 물에 잠겨 물고기가 논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고, 물이 부족한 건기에는 물고기가 구덩이에 머
문다. 논에 있는 거름은 물고기에 풍부한 영양을 제공하며, 물이 완전히 잠
기는 우기에는 활동 반경이 넓어져 물고기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사진 1> 인도 아파타니 논-어업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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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베트남에는 라오까이의 사파 지역의 계단식 논/밭이 중요농업유산이다. 이 
다양한 소수민족의 경작지의 대부분이 경사지이며 주요 작물로는 논 벼와 
밭 벼, 옥수수 등이다. 이 지역에서는 새로운 논/밭이 필요한 경우, 토양 개
선 작업이 이루어지며, 새로 개간된 땅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배수로를 파서 
물이 상류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여 개별 농지가 전체 관개 시스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수백 년에 걸쳐 지금까지 보존 되어온 이 토지 개간 및 벼 경
작 시스템은 이렇게 형성된 계단식 논이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  

<사진 2> 베트남 사파 지역 계산식 논 

m 필리핀 루손 섬에는 ‘이푸가오 계단식 논’이 있다. 2,000 년의 역사를 자랑하
며 아름다운 경관과 인간에 의해 형성된 훌륭한 생태계환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진 3> 필리핀 이푸가오 계단식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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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계단식 논은 이푸가오 9 개 지역에 걸쳐 있고 면적은 17,000 헥타르에 달한
다. 산의 사면을 따라 돌담을 쌓아서 산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해 관개 용수
를 공급한다. 계단식 논은 이푸가오 지역에 식량을 제공하고 이 지역 문화와 
전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③ 문제점 

m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그동안 ‘발굴’에 공을 들여 왔지만 발굴 이후의 ‘보전’ 
및 ‘활용’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
년부터 농업유산 보전 관리 예산 지원으로 3 년간 15 억 원을 편성해 지원하
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산도와 제주도의 경우 2016년에 기간이 만료돼 
지원이 끊긴 상황이며, 현재 보전 및 활용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이다.  

m 농업유산의 개념과 가치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새로운 ‘지정’에만 집중하는 상황인데, 보전과 전승, 활
용이 없는 농업유산은 이대로 두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정 이후 지
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전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m 윤원근 협성대 교수는 “농업유산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는데,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더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유산을 국가와 지역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물려받은 것을 다음 세대로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
다.(이현주 2017) 

m 중요농업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농업생태
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중요농업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농민의 참여 확대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m 중국은 중요농업문화유산 관련 법규인 ‘인정표준’과 ‘관리방법’에서 중요농업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m 과도한 개발로 인한 농업문화유산이 훼손된 사례로 필리핀의 이푸가오에 소
재하고 있는 계단식 논을 들 수 있다. 이푸가오의 계단식 논은 뛰어난 경관
과 독특한 전통문화를 인정받아서 1995 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
었으나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진정성이 훼손되었
으며, 결국 2013 년에 세계유산에서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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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농업생태계의 사후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기적인 지역개발의 성과로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농업생태계의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과가 나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단년도 위주의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정준호 2016). 

④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활용 

m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활용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과거 농어업유산의 역동적 
보존 및 지역 활성화 연계 전략으로서 에코뮤지엄 조성을 통한 유산관광 활
성화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에코뮤지엄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는 에코뮤지엄 4요소의 구축을 통해 유산관광 4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진
정성을 담아낼 수 있는 에코뮤지엄의 영역 설정, 구성 요소별 사이트 구축 
및 네트워크화, 지역주민⋅ 창조계급⋅전문가집단⋅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접근, 중장기적인 콘텐츠 개발 및 관
광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장세길 2013). 

m 2018 년 농촌진흥청은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연계한 농촌 관광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목표는 농업 경관, 농촌 전통문화, 생물다양성, 역사성 등 농업
유산을 활용한 유산 체험, 테마 여행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 재생과 더불어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농진청은 국가중요
농업유산인 담양 죽녹원 대나무 숲‧부안 양잠농업 등 두 곳의 국가중요농업
유산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별 관광자원을 분석해 유산 체험과 주제 여행, 지
역 연계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문가와 방문객, 학생 등 56 명에게 시연
하였다. 

m 대나무 숲의 경관적 가치, 전통 죽제품으로 알려진 담양에서는 ‘세 개의 아
름다운 숲 길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대 숲이 마을을 둘러싼 삼다리부터 죽녹
원 대숲 길-관방제림 노거수길-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연계한 여행 프로
그램을 선보였다. 

m 산뽕나무 군락과 전통 잠실이 있는 부안에서는, 뽕밭 길과 전통 흙집 잠사 
탐방, 누에 밥 주기, 뽕잎 비빔밥, 뽕잎 절임, 뽕잎 전 등 음식 체험 등 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m 최근 농업유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유산을 
농촌 관광의 새로운 주제로 활용하기 위해 체험이나 축제, 교육, 전시 등 다
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농업유산에는 독특한 농업 경관, 농업 문화와 기술, 
생물다양성, 역사성과 전통성 등을 포함해 농촌 관광과 연계할 만한 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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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농진청은 방문객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이다(이수정 2018). 

 

(2) 국가중요어업유산 

m 어업유산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
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어업자원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제도는 보전 가
치가 있는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발굴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함
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어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m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해 온,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
는 전통적 어업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로 나타난 어촌 경관·문화 등 모든 유
·무형의 자원으로 정의된다. 

m 추진 배경은 사라져가는 어촌의 고유한 문화 발굴 및 보전, 어촌 방문객 증
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등이다. 

m 관련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
법」 제 30조의 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m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하여는 제 30 조의 2 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를 준용한
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m 2014 년 신안 갯벌, 염전 및 남해 죽방렴을 비롯하여 6 건이 신청되었으나, 
어업 분야는 해양수산부가 출범함에 따라 지정이 보류되었다. 2015 년 관련
법이 마련되면서 어업유산을 분리하여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있다. 

m 어업유산의 평가항목은 식량생산, 생물다양성, 지식체계, 전통문화 및 경관 
형성 등 총 5개 항목으로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에 근거한다. 

m 2015 년 12 월 제 1 호 “제주도 해녀어업”, 제 2 호 “전남 보성 뻘배어업” 제
3 호 “경남 남해 죽방렴어업” 등 3 건을 시작하여 이후 신안 갯벌 천일염 어
업, 완도 지주식 김 양식 어업, 무안·신안 갯벌 낙지 맨손 어업, 하동·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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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잡이 손틀 어업 등이 추가되어 현재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총 5 개이다. 

m 어업유산 지정은 어업 유산 자문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동 위원회는 어업유산 
지정 및 변경, 지정 취소,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신청, 어업유산 지정 기준
・절차・명칭의 제정 등을 심의한다. 정부 관료와 식량 생산, 전통문화, 경
관, 생태환경, 해양수산 및 어촌 개발 분야 전문가 18 명으로 구성된다.  

m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점차 사라져
가는 전국에 퍼져있는 어업유산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발굴하여 중요유산으
로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조사 발굴은 단순히 어업만이 아니라 
수산자원을 둘러싼 어촌 주민의 삶과 문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진정한 유산
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m 현재 정부의 예산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유산을 보전 및 
관리하는 데 한정돼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맡겨져 있는데, 지자체의 입장
으로는 예산 뿐만 아니라 조사·발굴 전문성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조사 
및 발굴과 지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예산도 정부에서 마련하여 지자
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m 농업유산의 경우 4 개의 유산(청산도 구들장 논 � 제주 밭담 � 금산 인삼농
업 � 하동 전통 차농업)이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지만, 어업유산은 
단 한 개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되
려면 가장 먼저 농식품부 혹은 해수부가 신청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GIAHS 사무국에 제출할 제안서를 준비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세
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지자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유
은영 2018). 

２.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기준 

① 국가중요농업유산 기준 

m 국가중요농업유산 기준은 2015 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 대상이 유형
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국가중요농
업유산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중요어업유산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며, 2015
년 8 월 4 일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m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은 ⅰ)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ⅱ) 농

산물의 생산 및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ⅲ)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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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ⅳ)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농업문화의 보유, ⅴ)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

별한 경관의 형성, ⅵ)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등 농업자원의 가
치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아의 협력
관계 유지도 필요하다. 

�표 5	����
�	�������

농림축산식품부 (2017) 

②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절차 

m 국가 중요농업유산이 지정 신청 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이것에 농업자원 설명서(부록 1), 농업자원의 연혁과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 농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
서가 첨부 되어야한다.   

m 지정 절차는 ①지자체 신청 → ②신청서 검토 및 보완 사항 자문(농업유산자
문위원회) → ③현장조사 → ④최종 결정의 과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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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2017) 

３.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사례 

(1) 국가중요농업유산 사례 

m 우리나라의 국가중요농업유산들은 ‘지식 체계 및 적응기술’과 ‘현저한 경관
・토지 및 수자원 관리 특징’을 주로 부각한다. 

m 제 1 호 청산도 구들장논은 2013 년 제주 밭담과 함께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4 년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 2015 년 금산 
인삼 농업과 하동 전통 차 농업, 2016년 울진 금강송 산지 농업, 2017년 부
안 유유동 양잠농업과 울릉 화산섬 밭 농업, 2018 년 의성 전통수리농업시스
템, 보성 전통 차 농업 시스템,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 시스템 등이 지정
되어 총 12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29 

<표 7>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 

ÌÄbþ Sà ÌÄ c« È¥ ëÑ 

Å 1þ('13)* 
×t/ 

�7¾ $ 

£/ ×t/  

Â� (5ha) 

��sE 1¶ O	 XqÏ¶ �ô� 

$%�¶ nJõ »�ā�� Á´ô� 

«ø Âê ¡1 _�± /¹, 0ëõ 

�7¾ _�µ ê�E¢ $ Ç} 

Å 2þ('13)* ÅÈ `+ 
ÅÈ/ 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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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O° Ô\õ »�ā�± 

�hô� «ø `+± �� [=� é

�� _Ì, %� wX)�}, �C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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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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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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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 �� Èe�� �§A

Ì' �H)¨ � ý}, )�õ w

X x�Ì, �p¢ � Å� 8 Âê%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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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³ u)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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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wXµ x�Ì¶Q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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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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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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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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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l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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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Íô� J, È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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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2 

�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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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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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Ā4 §�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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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 
(7,286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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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 

(농림축산식품부 2019) 

 

m 1 호 청산도 구들장논 : 우리나라 전통 온돌 방식을 도입한 논으로 물 빠짐
이 심한 청산도의 토양을 보완하고자 논바닥 밑에 구들장을 설치해 논의 물
을 관리한다 

m 2 호 제주 밭담 : 밭을 둘러 쌓은 제주지역의 독특한 돌담으로, 바람을 걸러
내고 토양 유실을 막아 농작물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인다. 전체 길이가 2 만 
2,108km에 달한다 

 

m 3 호 구례 산수유농업 : 주민들이 생계를 잇고자 심은 1,000 여그루의 산수
유 나무 군락으로 지리산 산간지역의 지형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형
성한다. 시비와 수확 등 전통 농법을 보전하고 있다.  

� »wô' �X± ¿aô�	, tK

� ø�¶ �§AÌ' îÞ ý,µ 0

ëõ � 

Å 10þ('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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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4 호 담양 대나무밭 :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수려한 경관의 대나무밭이다. 
죽초액과 대나무 숯을 활용하여 병충해를 방제한다. 다양한 농기구와 생활 
재료로 널리 이용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다. 

 

 

m 5 호 금산 인삼농업 : 우리나라 인삼 재배·가공·유통의 중심지로서 재배지 
선정부터 수확·가공까지 다양한 기술이 발달하였다. 금산군 전역을 둘러싼 
산세와 금강이 인삼 밭과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형성한다. 금산 전통 인삼
농업시스템의 특징은 ‘자연친화적 순환식 이동 농법’, ‘향과 바람의 순환을 
중시하는 해가림 농법’ 및 ‘지속가능한 인삼 농업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공
생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m 6 호 하동 전통 차농업 : 1,200 년 동안 전승된 차 농업으로 풀을 직접 뽑아 
거름을 대신하는 전통적인 차 재배 방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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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7 호 울진 금강송 산지 농업 : 조선 숙종 때부터 왕실에서 황장봉산으로 지
정·관리한 금강송 군락지. 주변 계곡의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독특한 산림 경
관을 형성한다. 

 

m 8 호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뽕나무 재배에서 누에 사육까지 일괄 시스템이 
보전·관리된 곳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뽕나무를 재배하며, 주변 산림과 
뽕나무 밭이 어우러진 경관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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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9 호 울릉 화산섬 밭 농업 : 급경사지에서 토양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농
작물 재배법을 사용하고 있다. 무 경운으로 산채를 재배하고 가축 분뇨를 활
용한 순환 농법을 유지한다. 산림과 공존하는 조각 형태의 경작지를 조성하
였다. 

 

m 10 호 의성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 : 화산지역이자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라
는 불리한 농업 환경을 극복하였다. 삼한시대부터 수리시설을 축조해 수도작
과 한지형 마늘의 이모작 농업 환경을 조성하였다. 할아비못-아비못-손자못
으로 이어지는 연속관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벼의 냉해 방지를 위해 따뜻한 
상층부의 물이 먼저 논에 공급될 수 있도록 못을 설계하였다. 물이 흐르는 
관인 수통과 밸브 역할을 하는 못종을 조작하여 물을 조절한다. 물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수리공동조직을 결성하고 못도감9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고유한 농업 문화를 전승한다. 

 

 

                                            
9 못도감 : 수리계장을 의성지역에서는 못도감이라고 칭하며, 수리시설 안정성 체크, 용수와 관련된 
주민들간 분재 중재 등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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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1 호 보성 전통 차 농업시스템 : 산의 비탈진 면에 조성된 차 밭으로 경사
지 등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맞추는 계단형 차밭 조성 기술과 탁월한 
경관이 높이 평가된다. 보성은 전국 차 재배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고려시
대부터 차를 공납하는 다소(茶所)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보성 대원사
에 350 년 된 차나무가 있다. 

 

m 12 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 차나무와 공생하는 비자나무, 소나
무 등 상층목의 가지를 정지(가지치기)해 햇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재
배 기법을 사용한다10 . 청태전을 만드는 법과 차를 마시는 방법 등이 오랜 
기간 독특하게 유지돼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었다. 육우(陸羽)의 다
경(茶經)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청태전 제다법인 찌기, 분쇄, 성형, 발효(최소 
1 년) 등 8 단계로 이루어진다.(이현진 2019).  

 

 
 

                                            
10 청태전 : 김의 주산지인 장흥에서 ‘청태로 빚어 만든 뚤린 동전과 같게 만든 돈차’라는 의미에서 

유래 추정. 차나무와 공생하는 상층목의 가지를 정지하여 햇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찻잎 수확량과 

맛을 좌우하는 성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음다과정에서 화로를 이용하여 굽게 되면 수분 제거와 함께 
구수한 맛과 특유한 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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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사례11 

m 제 1 호 제주 해녀어업(2015) : 대상지역은 제주도 전역(14,346ha)으로, 장
치 없이 맨 몸으로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
하는 전통적 어업방식이다. 불턱, 해신당 등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문화적 가치가 존재한다. 

 

m 보성 뻘배어업 (제2호) (2015) : 대상지역은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일대
(35 ㎢)이다. 밟으면 매우 깊게 빠지는 아주 미세한 갯벌 진흙 특성 때문에 
뻘배를 이동수단으로 하여 꼬막을 채취한다 

 

m 남해 죽방렴어업	(제3호)	(2015) : 대상지역은 경남 남해군 삼동~창선면 지족
해협	일원의 537.2ha 로 죽방렴이 23 개소 존재한다. 삼국시대 이래 현재까
지 어업인 생계수단으로서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반도 유일의 함정 
어구를 사용한 어로방식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대표적인 전통적 

                                            
11 해양수산부 www.국가중요어업유산.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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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시스템이다. 

 

 

m 신안 천일염업 (제 4 호) (2016) : 대상지역은 전남 신안군 천일염전 일대 
(29.7 ㎢)이다.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전통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바
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전통 어업활동 시스템이다. 

 

m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제 5 호) (2017) : 대상지역은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용리, 가교리, 봉명리 일대의 지주식 김 양식장 (358ha)이다. 얕은 수심과 
큰 조수간만의 차 등 양식 어장의 특성을 이용해 김을 자연 햇볕에 일정 시
간 건조 시키면서 생산하는 친환경적·전통적 김 양식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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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무안·신안 갯벌 낙지 맨 손 어업 (제 6 호) (2018) : 대상지역은 무안 탄도 및 
신안 선도 일대 갯벌(118.35 ㎢)이다. 낙지가 서식하는 갯벌의 구멍과 위치 
등 낙지의 생태를 파악하여 재빠르게 맨 손으로 포획하는, 토착 지식이 내포
된 전통 낙지 잡이 어법이다. 

 

m 하동·광양 재첩잡이12 손틀어업 (제 7 호) (2018) : 대상지역은 하동군, 광양시 
섬진강 하류 일원(140ha)이다. 서식환경이 잘 보존된 기수역에서 재첩을 채
취하는 어법으로, 거랭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강바닥을 긁는 과정에서 수
중 생태계 순환에 기여한다. 국내 재첩 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한다.  

 

  

                                            
12 1908년 한국 통감부가 발간한 '한국수산지' 제 1집에 유용 수산물 106종 중 '재첩'이 포함된 것

으로 미뤄 110년 전부터 상당히 대중적인 식재료였음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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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서산시 생강산업과 생강굴 

제１절  생강산업 

１.  서산시 생강 재배의 역사 

(1) 생강 개요 

① 생강의 특성 및 생강의 역사 

m 생강의 학명은 Zingiber officinale Roscoe 이며, 생강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m 생강의 원산지는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지로 추정되는데, 동인도의 힌디스탄 
지방이 원산지일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에서는 2,500 여 년 전에 생강이 재
배됐다는 기록이 있으며, 지금의 쓰촨 성이 생강의 산지로 알려져 있다.  

m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사」가 생강에 관한 기록이 처음으로 나오는 자료로, 
고려 현종 때 생강이 왕의 하사품으로 쓰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11세기 이전
에 중국으로부터 전래하여 그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300 년 전
에 신만석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생강을 얻어와 완주군 봉동 지방에 심
은 것이 우리나라 생강 재배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m 열대 지방이 원산이므로 따뜻하고 습기가 적당한 곳이 좋다. 생육 적온은 
20~30°C 이고, 15°C 이하에서는 생육이 정지되며 10°C 이하에서는 생리적 
동해로 부패한다. 토양 적응성은 넓은 편이나 부식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되
며 보수력이 있는 참흙이 좋다 (농촌진흥청, 농식품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② 생강의 종류 

m 국내에 재배되는 생강은 서산재래, 봉동재래 등 오랫동안 우리 땅에서 내려
오던 것과 최근 중국에서 그 종자를 가져온 것이다. 전국적으로 씨 생강(종
강)으로 4,000~5,000 톤 가량이 소비된다. 중국 생강은 식용으로 수입되어 
종자로 쓰이고 있는데, 쌔 생강 유통의 절반 이상이 중국 수입 생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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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2017) 

<사진 4> 파종 전 종강 (왼쪽 도입종, 오른쪽 재래종) 

m <사진 4>의 오른쪽이 '서산재래'인 토종이고, 왼쪽이 중국 수입 종자이다. 
토종 생강은 각피 같은 껍질이 옅은 갈색을 보인다. 또 덩이줄기가 길쭉하게 
자란다. 이에 비해 중국 수입 종자의 생강은 껍질의 색이 약간 투명하고 덩
이가 대체로 둥글고 크다. 생강은 대체로 작을수록 그 향이 짙고 맵다. 그래
서 작은 생강을 으레 토종 생강이라 한다13.  

m 생강을 수확하면 종강이 새로 번식된 생강에 붙어 있는데, 이 종강을 이때는 
다시 구강(舊薑) 이라 부르고 새로 번식된 생강은 신강(新薑) 이라 한다14. 질
이 떨어지는 재강에 비교하여 큼직한 신강을 원강(原薑) 이라 하며, 생강을 
통으로 찌거나 삶아서 말리면 건강(乾薑)이 된다. 건강은 한약재로 쓰이며 백
강(白薑) 이라 하기도 한다. 불에 구워서 생강을 말리면 검게 되는데, 이는 

흑강(黑薑)이라 하며, 편강(片薑)은 생강을 얇게 썰어 설탕을 묻혀 건조한 것
이다. 

<사진 5> 편강 

                                            
13 중국에서 가져오는 씨앗용 생강이 대부분 크고 향이 적으며 매운맛이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

된 것일 수도 있다. 
14 구강을 재강(再薑) 이라 부르기도 하며 질이 떨어지는 생강을 재강이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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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생강의 품종은 소생강(小生薑), 중생강(中生薑), 대생강(大生薑) 크게 세 가지
로 나누는데, 소생강은 조생종으로 줄기가 가늘고 매운 맛이 강하고, 중생강
은 중만생종으로 매운 맛은 약한 편이다. 대생강은 중국에서 도입된 품종으
로 육질이 유연하고 매운 맛이 적다.(정연학). 

２.  생강 재배와 생산 

(1) 전국 

① 생강 총 생산량과 재배면적 

m 생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 아프리카, 남 중국, 일본, 필리핀 등의 아열
대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며 이 중 인도가 전체 생산량(500,000 톤)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이혜옥•김병삼 2016). 

m 국내 생강 생산량은 2017년 기준 41,147톤이며, 재배면적은 2,573ha이다. 
생강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6 년으로 58,947 톤이 생산되었다. 

m 생강생산량의 추이는 매우 불규칙하다. 1995 년 52,752 톤의 생산량은 다음
해에는 27,890톤으로 줄어들었고, 1998년 47,203톤으로 증가하였다. 1995
년~2017 년 기간 생강생산량의 추이는 큰 진폭을 보인다.  

m 생강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해는 1995 년(52,752 톤), 1998 년(47,203
톤), 2016 년(58,947 톤), 2017 년(41,147 톤)이다. 생강 생산량이 적은 해는 
2000년(16,385톤), 2003년(17,188톤), 2004년(17,844톤), 2008년(17,790
톤), 2009 년(16,249 톤)이다. 

m 재배면적은 1995~2017 년 기간 1995 년에 6,429ha 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2016 년 4,091ha 로 증가하였지만 2017 년 2,673ha 로 감소하였다 
재배면적은 1995~1999 년 기간에 가장 컸으며, 이후 2,000ha 내외를 유지
하였다. 

m 생강은 조미 채소와 약용으로 2016-2017년 기간 2만4천여 톤(국내생산 1
만 3톤, 수입 1만 1천톤)이 유통되었으며, 생강의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5,359 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생강은 구기자와 함께 충남의 지역
특화작목으로 선정되었으며(’15. 7. 3), 재배가 용이하고 소득이 높아 귀농 아
이템으로 관심도가 높은 작목이다.(충청남도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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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생강은 연중 소비됨에 따라 10 월에 수확 또는 수입된 생강은 PP 마대 또는 
플라스틱상자에 LDPE 로 20kg 씩 포장되어 3-5 단으로 12-13°C 의 저장고 
또는 토굴에서 장기 저장된다 

 

<표 8> 전국 생강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1995~2017) 

                  (단위 : ha, M/T) 

 재배면적 생산량 
1995 6,429  52,752  
1996 3,008  27,890  
1997 3,625  32,708  
1998 5,187  47,203  
1999 4,255  39,745  
2000 1,656  16,385  
2001 1,926  20,550  
2002 2,705  29,861  
2003 1,710  17,188  
2004 1,662  17,844  
2005 2,264  28,797  
2006 1,795  23,073  
2007 2,133  28,741  
2008 1,301  17,790  
2009 1,278  16,249  
2010 2,085  24,969  
2011 2,074  26,603  
2012 1,657  21,513  
2013 1,787  24,549  
2014 2,178  32,102  
2015 2,751  39,007  
2016 4,091  58,947  
2017 2,573  41,147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농림축산통계연보 

 

② 시도별 생강 생산량과 재배면적 추이 

m 생강의 주요 생산 지역은 2017 년 기준 경상북도(15,505 톤), 충청남도
(14,935톤), 전라북도(6,196톤)으로, 경상북도와 충청남도 2개 도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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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강 생산량의 74%를 점유한다. 전라북도를 포함하면 이들 3 개 도의 점
유율은 89.1%이다.  

m 연도별로 살펴보며, 2000 년에는 충청남도(9,138 톤), 전라북도(4,321 톤), 경
상북도(911 톤)의 순으로, 충청남도의 생강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0 년에는 경상북도의 생강 생산량이 급증하여 경상북도(8,440 톤), 충청
남도(8,149 톤), 전라북도(6,073 톤)의 순으로 변화한다. 

m 생강 재배면적은 2000 년 충청남도(990ha), 전라북도(408ha), 전라남도
(79ha)의 순이었다. 2010 년도에는 충청남도(718ha), 전라북도(630ha), 경
상북도(520ha)의 순으로 변화한다. 경상북도는 2000 년 70ha 에서 2010 년 
520ha로 생강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7년 생강재배면적은 경상
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순이다. 경상북도는 생강 재배면적이 1,047ha
로 2010 년 대비 2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충청남도는 789ha 로 2010 년 대
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전라북도는 414ha 로 2010 년 대비 25%가까이 감소
하였다. 

m 시군별 우리나라 생강의�주산지는 경북 안동·영주, 충남 서산·당진, 전북 완
주·,김제 로 전국 재배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한다.(충청남도농업기술원 양
념채소연구소 2017).  

m 2000 년 우리나라 생강 단위 생산량은 989kg/10a 으로 일본의 생강의 단위 
생산량 2,177kg/10a 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2015 년 
1,418kg/10a 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세계 평균 생산성 700~800kg/10a 에 
비해 높지만 2,000kg/10a 안팎인 일본에 비해서는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생산성 증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
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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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시도별 생강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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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산시 

① 서산시의 지리적 환경 특성 

m 서산시(瑞山市)는 한반도의 중앙 서부에 위치하며 북동으로 당진시, 동부는 
예산군, 서부는 태안군, 남부는 홍성군과 접해 있으며, 서산의 북측, 남측 일
부 경계부가 바다에 접하고 있으며, 리아스식 해안으로 형성되어 있다. 육지
부의 지형은 기복이 심한 편이지만 비교적 평야가 많고 기후 풍토가 영농에 
적합한 지역임.  

m 우리나라의 생강 주요 산지인 서산시. 완주군, 영주시 기후는 생강이 생육하
는데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서산시는 평균기온 및 강수량, 일조시간 
등 생강 재배에 있어서 적합한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서산 지역의 경우 
일조시간이 타 지역에 비해서 길게 나타나면서 토양의 온도를 높이고 더 오
래 유지 할 수 있어 생강의 발아 촉진 및 생육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15.  

m 품질 좋은 생강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유기물이 풍부하고 배수 및 보수력이 
양호한 양토가 좋은데, 서산 지역은 타 지역보다 배수와 통기가 양호한 양토 
및 마사질 양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생강 재배에 적합한 토성을 가지고 
있다. 생강은 pH6.0~6.5 의 약산성 또는 중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 서산 
지역은 생강 생육에 적합한 pH6.0~6.5 의 약산성 또는 중성 토양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서산시 토양은 생강 재배에 적합한 적지 
및 최적지의 비율이 30%로 타 지역의 생강 주산지인 완주군(20.5%), 영주
시(18.7%)보다 월등히 높다..  

m 서산시는 국내 생강 재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 주산지로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서산시는 2017 년 11 월 부석면의 서산 생

강 생산자 연합회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를 등록하 
바 있다. 서산시 지형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서산 생강의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을 서산시 전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서산시 농업기술센터 2017). 

 

                                            
15 이러한 자연환경을 통해 서산 생강은 식이섬유와 Glucose(0.19 g/100g), Sucrose(0.17 

g/100g), Fructose(0.28 g/100g)으로 타 지역의 생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무기물 중 칼슘

(15.35mg/100g)과 인(50.49mg/100g), 나트륨(51.50mg/100g), 마그네슘 (30.82mg/100g)의 성
분 함량도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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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생강굴 관련 사고 및 개선노력 

(1) 생강굴 관련 사고 

m 생강굴의 문제점은 저장 용도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활용되지 않는 생강굴
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생강굴의 관리나 새로운 가치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Ü 농업인의 노령화 이유로 활용 불가능한 경우, 구축된지 오래되어 안전도
가 낮은 경우, 새로 구축된 저장시설로 활용성을 상실한 경우 등 

m 또한 깊이가 깊고 대부분 오래되어 입구 관리가 허술하다. 입구는 완전한 밀
폐가 아닌 나무, 함석, 볏짚 등으로 덮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 출
입 시 사다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벽면에 홈을 파서 홈 사이를 딛고 출입
하는 경우도 많다. 생강굴 작업 시 질식 위험도 있지만, 농가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m 생강굴과 관련된 사고는 작업자의 추락, 방치된 생강굴에 추락, 질식, 낙하
물 사고 등이 주를 이룬다16. 

m 서산 지역에서 생강 재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 년대 중반부터 해마다 
2~3명의 농민들이 목숨을 잃는 등 서산지역에서만 100여 명이 사망하였고, 
그 원인을 생강 가스 중독 및 추락사고에 의한 것이다.(이혜옥•김병삼 2016). 

Ü 질식사고는 6~9 월에 발생, 추락사고는 수확 및 파종 시점에 주로 발생 

m 새강굴에서의 사고는 대기 조성 변화에 의한 사고와 신체적 사고로 나뉜다. 
대기 조성 변화에 의한 사고는 질식 사고로, 주로 6~10 월에 발생한다. 유해
가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강토굴 내의 온도 상승으로 부패가 진행하여 산
소 소모 및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한 산소 분압 감소로 인한 저산소증이 
원인이다17. 

Ü 산소농도 감소 기전은 밀폐된 공간 내 저장 식물이 산소를 방출하지 않
고 산소를 소비하고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호흡작용 

Ü 생강이 부패할 때 부패미생물에 의한 산소 소모 진행되어 급격한 산소농

                                            
16 생강 지하 토굴은 설치 후 4~5년이 지나면 무너져 내리는 등의 위험요소도 가지고 있음. 
17 산소결핍은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호흡 속도와 깊이가 증가한

다. 산소농도가16% 이하로 낮아지면 호흡 및 맥박이 증가하고 구토 및 두통의 증상과 더불어 활동 능
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며, 산소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즉시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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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소 
Ü 작업자 자신의 호흡에 의한 산소 소모임.(임현술•배근량 2002). 

m 신체적 사고는 추락 사고로, 10 월부터 다음해 4 월까지 발생한다, 생강토굴
에 출입할 때 비좁은 공간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가 부서지거나 황토 
흙으로 이루어 발걸이 홈이 무너져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m 충남 서산과 전북 완주 지역에서는 생강 저장굴에 작업 도중 추락사고 및 
질식 사고가 해마다 10 여건이 발생한다. 사고는 10 월 중순~11 월 초순경 
수확한 생강을 보관할 때와 중간 출하를 할 때,  4 월 하순~5 월 초순 생강
을 파종할 때 생강 저장굴을 출입하면서 주로 발생한다. 

m 사용하지 않는 일부 생강굴은 메우지 않고 함석 등으로 입구만 막아놓고 방
치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사람이나 가축들이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나는 
등 안전 사고도 매년 빈발한다.(정관희 2010). 

m 생강굴 관련 사로 사례를 살펴보면, 1999 년 8 월 2일 서산시 호우에 생강굴 
물을 빼려다 모자 2 명이 사망하였고(박해평 1999), 2003.6.30. 부석면 칠전
리 생강굴에서 70 대 부부가 함께 숨지는 등 98 년부터 2003 년상반기까지 
모두 7 명이 사망하였다.(편집부 2003) 

m 2011. 3 월 서산시 부석면의 생강 저장굴에서 주민이 질식해 숨졌으며 2010
년과 2009년에도 이 일대에서 각각 3명이 숨지는 등 최근 10년 사이 모두 
10 여 명이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기진 2012)18. 

m 2012. 5. 27 태안의 한 농가 생강굴에서 2 명의 농민이 사망했고 1 명이 중
태에 빠졌으며, 2013. 10. 31.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한 생강굴에 진입 작업 
중 승강기의 전기가 차단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주민이 구조되기도 하였다. 

m 2013.7.4 서산시 부석면에서 생강상태 확인하러 내려간 주민 1 명이 사망하
였고(박상록 2013), 2015.3.12. 팔봉산을 찾았던 한 등산객이 양길리 인근
의 생강저장굴에 추락해 허리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다.(방관식 2015) 

m 태안읍에서는 2016.11.2. 출입구를 덮은 파레트에서 작업 중 작업자가 생강
굴 7m 아래로 추락해 허리부상을 당했다.(신현교 2016). 2017.4.26. 인지면
에서 20kg 생강포대가 추락하여 주민이 큰 부상을 당했다.(양승용 2017). 

                                            
18 충남도는 굴 앞에 주의표시판을 설치하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교육하지만,  고령자

가 많은 농촌지역 특성상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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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강굴의 개선 및 관리 

m 지자체 들은 빈발하는 생강굴 작업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서산에서는 2004년 생강굴이 있는 농가에 선풍기와 비닐 덕
트를 이용한 급기 장치를 보급하였다19.  

Ü 생강 토굴을 소유 농가 2,386 호에 지역 농협을 통해 보급. 

Ü 사업비 1 억 2100 여만원(도비 1 5%, 시비 85%)�
Ü 비닐 튜브를 생강굴에 집어넣고 선풍기로 외부 공기를 불어넣어 가스를 
배출 

Ü 농가에서 생강 저장굴 사용 전에 반드시 유의사항을 읽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가스사고 주의 표지판' 2,578 개도 제작해 굴 입구에 설치.(이
의형 2004) 

 

                       출처 : (이의형 2004) 

<사진 6> 선풍기와 덕트를 이용한 급기장치 

Ü 제시된 방안은 방독면 활용, 가스 배출기 설치, 비닐 튜브 이용 등 3 가
지이었다. 공기를 지하 생강굴에 주입해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비닐 
튜브 설치 방안이 설치비도 개당 9 천원으로 저렴하여 현실적 대안으로 
뽑힘.(편집부 2003) 

m 2006 년 서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저장 기술을 개발하였
지만, 실효성이 없어 농민 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실패 사례도 있음. 

m 충남도는 2008~2009 년까지 총 10 개의 저장굴을 시범 대상으로 농업기술
센터가 개발한 유해가스 차단 저장굴 조성사업을 지원하였지만, 생강의 부패
율이 높고 저장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덕트를 충분히 길게 하여 깊숙한 저장소에까지 공기를 밀어 넣어야 의미가 있는데, 덕트가 길어지

면 저항도 커져서 선풍기로는 힘이 부치기 때문에 공기 치환 팬을 구입하는 것이 더 좋음. 선풍기 

2,386대, 지름 57cm 길이 10m인 비닐 튜브 2,578개 등을 보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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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유해가스 차단 저장굴 10개소에 들어간 비용이 1 억 3,400만원으로, 농
가들이 부담하기에 한계. 

Ü 태안 생강 저장굴에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1 년 
15 개, 2012 년 4 개에 그친 수준. 

Ü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영농교육을 진행하며 저장굴 질식사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게 전부(박재현 2012) 

m 서산시에서는 수평 생강 저장시설을 실험한 바 있다. 2004.10.6 서산시 농
업기술센터는 관내 생강 재배 농가에 26 평 규모로 '수평 저장 굴'을 설치한 
후 온·습도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일반 수직 저장굴이 갖고 있는 환경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수평 저장 굴의 경우 출입문과 환기 통로
만 열어두면 저장 굴 안의 각종 유해가스가 자연 배출되기 때문에 생강 굴 
질식 사고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Ü 수평 저장 굴 : 언덕 비탈면을 깎아 그 안에 콘크리트 저장고를 짓고 그 
위를 다시 흙으로 덮은 뒤 저장고 옆에 작업장과 통로를 차례로 연결해 
만듦. 

Ü 최근 1 년 간 분석한 결과 수평 저장 굴의 내부 온도는 12∼13°C, 습도
는 90∼95%로 일반 재래식 수직 저장 굴(땅속 굴 형태)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장 굴 안에서 발생하는 자연 부패 진행율은 일반 
수직 저장 굴이 15%인 반면 수평 저장 굴은 13%정도로 조사돼 장기 보
존 환경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 (윤광진 2011) 

<사진 7> 수평 생강 저장 시설 

m 2012. 10.2 태안군도 관내 생강굴에 환풍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토
굴 소유 789 농가, 845 개 토굴 대상으로 총 4,000 만원(보조 2,000, 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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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환풍기 150 대와 송풍 튜브(20m)를 지원
하고, 안전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였다.(정문교 2012) 

(3) 사고 예방 대책 

m 생강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은 첫째, 생강 굴 작업자는 음
주 후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둘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철제 사
다리를 제작하여 사용, 셋째, 안전 덮개와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 외부로부
터 생강굴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생강 굴 저장 및 출하 작
업 시 주변 지지대에 신체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장비를 고정하고, 송풍기 
설치 뒤에는 필히 환기한 다음 진입하며, 내부에서 성냥불이 연소가 안 될 
경우, 산소가 15% 이하이므로 외부 공기와 최소 30~40 분 이상 공기 순환
을 시킨 뒤 진입하는 것이다.(이상의 2014). 

m 가장 효율적인 질식사고 예방은 강제 환기 설비 설치와 같은 공학적인 대책
이지만, 소규모 농가에 한해서만큼은 실질적인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
속 관리가 어려운 환기 설비보다는 농업인에게 위험상황을 바로 알려 줄 수 
있는 산소 모니터링 장치가 더 우선 순위이다.(김효철 외. 2018). 

Ü 설치된 생강 저장굴 경고 표지판에 “유독가스 사고 위험”, “유독 가스가 
남아있는지 조심합시다”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유독 가스가 아닌 ‘산
소 부족’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적절한 수정이 필요.�

m 차선책으로는 생강굴에 불타는 종이를 넣어 불이 꺼지면 출입을 금하고 선
풍기에 비닐로 생강굴 속까지 연결하여 선풍기 바람으로 생강굴을 환풍하고, 
2 인 이상 함께 작업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지상과 연락을 취할 수 있 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Ü 환기를 안한 생강 저장굴에 대하여 기존 농업인이 활용하는 유해가스 확
인 방법은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저장굴 입구 안으로 떨어트려서 신문
지에 붙은 불의 지속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산소 농도가 18% 이하
인 환경에서도 신문지 등에 불이 붙을 수 있음(김효철 외. 2018)에 유의
하여야 함. 

m 지속적이고 정량적인 산소 농도 측정과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직독식 측정기
기를 농가에 보급하고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효철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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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서산 생강굴 농업의 농업유산 가치 평가 

제１절  서산 생강굴 농업의 농업유산가치 

m 서산 생강굴 농업은 농업 유산 관련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14 지역(평창 메
밀밭, 보령 은행, 완주 봉동 생강, 서산 생강 토굴, 광양 매실밭, 신안 해안
갯벌 간척지, 고성 둠벙, 안동 대마농업, 서천 모시농업, 울릉 산간 경사지 
농업, 광주 무등산 수박, 상주 곶감농업, 의성 못 관개시스템, 양양 송이)에 
속하여 있다.(권봉관, 정명철 et al. 2017) 

m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은 ⅰ) 농업자원의 가치성, ⅱ)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로 크게 나뉜다. 농업자원의 가치성은 ①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②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주민의 생계유

지에 이용, ③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④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 ⑤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 ⑥ 생물다양성
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등이 세부 기준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Ü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 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 

Ü 농산물이 생산 및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 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Ü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
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체계화
되어 전승이 가능한 것 

Ü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 :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
이 농업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하고 미
풍양속으로 보존·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 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m 서산 생강굴 농업은 지정 세부기준 ①~③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⑤번 농업활동과 관련한 특별한 경관의 형성 세부기준은 어느 정도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⑥번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의 경우, 생
강주산지인 서산 부석면·팔봉면과 태안읍을 하나의 생강농업문화권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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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생강 주산지 인근의 가로림만, 간월도, 부남호 등의 갯벌, 철새 도래, 
갯벌 생물 등 생물다양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m ④번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m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는 향후 서산시가 노력할 
부분이다. 

m 등재가 확실시 되는 ‘봉동 생강 농업유산’과의 차별성은 ⅰ) 생강 재배지 면

적과 생산량의 현격한 차이, ⅱ) 생강 저장 토굴의 활발한 이용 여부와 토굴 
수의 현격한 차이를 들 수 있다. 

m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１.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1) 생강의 재배 

m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저온이 생강 재배의 제한조건이 되므로 서해안의 서산
지역이 오래전부터 주산지로서 양질의 생강을 재배하여 왔다. 연작을 회피할 
수 있고 3~5 년간의 윤작이 가능한 장소가 필요하다 

m 생강 재배법은 최근 진화하고 있는데 근래에는 비를 맞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비가림 재배법’이 보급되어 수확량이 늘고 12 월에도 수확이 가능하게 
되었다.  

m 조선시대 서적에서도 생강의 재배법이 쓰여져 있다. 허균의 『도문대작(屠門
大嚼)』에서는 “생강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토양은 비옥하고 배수가 좋아야 
하고, 풍해에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지 않은  곳이 적지이며, 깊이갈이
[深耕]를 하고 김을 자주 맬수록 생장이 좋고 생산량이 많아진다. 또한 거름

을 많이 주면 무성하게 자란다”고 하였다. 

m 허균의 『한정록(閑情錄)』에서는 “비옥한 땅을 깊게 갈고 3 월에 파종을 한다. 
누에 똥이나 혹은 썩은 퇴비, 똥재, 쇠똥을 거름으로 쓴다. 두둑마다 너비를 
3 척(尺)으로 함이 편리하며, 물을 주고 싹이 자라기를 기다려 다시 묵은 뿌
리를 제거한다. 8 월에 수확을 하고 9~10 월에 깊은 토굴을 파고 왕겨나 벼
쭉정이와 같이 묻어둔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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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홍만선의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는 “생강을 3 월에 심고 누에똥, 두엄, 재
거름, 쇠똥 따위로 덮어준다. 8 월에 거두었다가 9~10 월에 깊게 움을 파고, 
겨나 쭉정이를 섞어 온화한 데 묻었다가 종자를 한다.”라고 하였는데 생강의 
저장에 저장굴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m 신숙의 농가집성(農家集成) 하편(下篇)에 수록된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에
서는 “생강 재배는 흰 모래땅이 좋으며 정지(整地)를 잘하되 자갈 같은 것은 
골라 버리고 완숙된 인분을 약간 넣은 후 심는다. 흙 덮기는 3 치 정도가 알
맞다. 누에똥이나 인분을 그 위에 덮고, 싹이 나오는데 따라 흙을 북돋아준
다. 이랑 남쪽에 초마(草麻)를 심어 생강에 그늘이 지도록 해준다. 생강이 고
온에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은 생강 밭에 덕을 매어 그늘지게 할 수 
도 있다. 9 월에 생강을 수확하여 온화한 토굴 속에 저장하고, 만일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 볏짚 등을 섞어 저장하되 그 위에 두텁게 짚을 덮어 얼어 죽
지 않게 한다.”라고 하였다. 

m 수확한 생강은 저온에서 보관하는데, 박세당의 『색경(穡經)』에는 “짚과 같이 
깊은 토굴에 묻는다.”라고 하였다. 『사시찬요초』에는 생강 파종시기를 “갑자, 
을축, 신미, 임신, 임오, 계사, 신묘일에 하는 것이 길일이다.”라고 표기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생강은 조선시대 진상품의 항목이었으며, 향신 채
소로서 아주 중요하게 이용되었다.(정연학) 

m 생강의 수확 때에는 남자들은 생강을 뽑고, 여자들이 줄기를 자르고 흙을 털
어 자루에 담는 작업을 한다. PP마대 또는 플라스틱상자에 LDPE로 20kg씩 
포장된 생강은 남자들이 운반을 한다. 힘을 쓰는 일은 남자가, 자잘하게 손
이 많이 가는 일은 여자가 하는 식으로 분업이 되어 있다. 

<사진 8> 생강 수확 

(2) 서산시 생강 재배의 역사 

m 조선왕조실록 순조 제 32 권 32 년 7 월 21 일 4 번째 기사에 따르면, 영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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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선이 서산의 간월도 앞바다에서 요청을 함에 따라 생강 20 근을 들
여보내 줬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로부터 서산 지역에 생강이 많이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m 서산 생강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자료가 소실되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1931 년 서산시 부석면 강수리의 박인화氏가 마을 주민들
과 생강조합을 결성하고 봉동에서 종자용 생강을 가져와 심은 것이 그 처음
이다. 

m 생강은 생으로 보관하는 것이 힘든데,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싹이 돋고 또 
온도가 낮으면 썩는다. 그래서 당시에는 보통 건강으로 유통이 되었다. 박인
화 씨는 생강을 생으로 저장하여 유통하면 큰 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
고, 집 마루 아래에 굴을 파고 생강을 저장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m 생강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강 경작지 인근에 수직으로 5 미터 정도 땅
을 파서 옆으로 저장실을 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토굴의 형태로 정
착하였다. 사철 신선한 생강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자 서울, 평양, 인천 등
지로 판로를 확보하고 서산을 넘어 태안에까지 생강 저장 기술을 보급하였
다.  

 

<사진 9> 일제시대 생강 저장굴 

m 일제시대에 생강 재배 및 보관 기술 검증 작업이 수행되었는데, 1936 년 일
제의 농업기관에서 생강 재배 및 보관 기술을 검증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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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박인화 씨의 증손인 박병철 씨의 농가에 보관되어 있다. 왼쪽 사진은 
비료 투입에 따른 생강 품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은 박인화 씨
가 지하의 저장 시설에서 생강을 꺼내는 장면이다.  

<표 10> 서산 생강 생산량 추이 

                                                 단위 : ha, M/T, kg/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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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2  8,518.8  1,450.7  
(��,� 864.1  10,593.9  1,226.0  
(���� 796.5  9,989.1  1,254.1  

1993년 이전은 경지면적 자료 없음 

1995년 면적당 생산량 통계 계산 잘못된 듯-저자 계산한 수치 

자료 : 서산통계연보(각 년도) 

m 서산시의 생강 생산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료가 있는 
1994 년 이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9 년 까지 800, kg/10a 내외를 
유지하였고 2000년에 급증한 이후 2002년~2012년 까지 1,000 kg/10a를 



 

 55 

유지하였다. 1,2014 년에 10a 당 1,501kg 으로 가장 높았다. 

２.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주민의 생계 유지에 이용 

m 서산시의 생강생산량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생강 생산 이외에 서산시 주민
에 의해 서산 생강을 활용한 한과, 조청, 편강, 생강가루 등 관련 가공산업
이 발달해 생강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1) 서산시의 생강 생산 

m 2017 년 기준 충청남도의 생강 재배 면적은 789ha 이며, 생산액은 315 억원
이고, 단위 생산량은 1,894kg/10a 이다. 충남의 생강 생산량은 2015 년 이
후 급증하였다. 단위 생산량은 2011 년 이후 지속인 증가세를 보인다. 

<표 11> 충청남도 생강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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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충남통계연보, 2015 농림어업총조사 

 

m 서산시의 생강생산량은 2017 년 기준 9,989 톤으로 충남 생강 생산량의 67%
를 차지한다. 1994~2017 년 기간, 생강의 생산량은 1994 년에 16,462 톤으
로 가장 많았다. 생강 생산량은 2000 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
년부터 증가하여 1 만톤 내외의 생산량을 나타낸다.   

m 2017 년 서산시 생강 재배 면적은 796.5ha 로, 서산시 총 밭 면적의 13.6%
에 해당한다20.  생강 재배면적은 1994~2017 년 기간 중 1994 년 1,103ha
로 가장 넓었다. 1999 년에서 2000 년 사이 재배 면적이 급감하였다. 이후 
700ha 내외의 재배 면적을 유지하여, 2017 년 서산시 생강 재배 면적은 
796.5ha 이다.  

                                            
20 서산시의 경우 생강은 대부분 밭에서 경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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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서산 생강 생산량 추이 

                                                 단위 : ha, M/T, kg/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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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전은 경지면적 자료 없음 
1995년 면적당 생산량 통계 계산 잘못된 듯-저자 계산한 수치 

자료 : 서산통계연보(각 년도) 

m 2017년 기준 서산시의 생강 생산성은 10a 당 1,254kg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생강 생산성 추이는 불규칙한 패턴을 보인다. 1999 년 까지 800, 
kg/10a 내외를 유지하였고 2000 년 에 급증한 이후 2002 년~2012 년 까지 
1,000 kg/10a 를 유지하였다. 1,2014 년에 10a 당 1,501kg 으로 가장 높았
다. 

m 2015년의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서산시 생강 재배 농가는 1,264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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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면적은 585.8ha 이다. 서산 내에서 생강 수확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부석면으로 230.6ha 이다. 다음은 팔봉면으로 수확 면적은 101.7ha 이다. 
서산시의 생강수확면적은 이 부석면과 팔봉면에 집중되어 있다. 2 개면의 생
강 수확 면적은 서산시 전체 생강 수확 면적의 56.7%를 차지한다.  

<표 13> 서산시 생강 경작 (2015)  

단위 : 호, ha 

 

 

자료 : 2015 농림어업총조사 

m 서산시 내에서 생강재배 농가가 가장 많은 곳 역시 부석면으로 359 가구이
다. 다음은 팔봉면으로 284 가구이다. 부석면과 팔봉면의 생강재배 농가는 
서산시 전체 생강재배 농가의 50.9%에 해당한다. 

m 서산시와 인접한 태안군에서는 2015 년 기준 393 가구가 생강 재배를 하며, 
수확 면적은 140.2ha 이다. 태안군 내에서는 태안읍이 가장 넓은 수확 면적
(69.4ha)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은 원북면(22.8ha)이다. 이 2 개 읍·면의 생
강 수확 면적은 태안군 전체의 65.8%를 차지한다.  

 경작 가구 수확 면적 

서산시 총계 1,264  585.8  

대산읍 18  9.8  

인지면 93  48.7  

부석면 359  230.6  

팔봉면 284  101.7  

지곡면 60  11.8  

성연면 58  9.6  

음암면 97  38.1  

운산면 81  11.1  

해미면 19  7.1  

고북면 44  19.4  

부춘동 20  23.4  

동문 1동 25  19.9  

동문 2동 8  7.6  

수석동 28  16.7  

석남동 70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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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강 가공 산업 

m 현재 서산 지역의 2,200 여 생강 농가가 연간 420 억원 규모의 소득21을 올
리고 있는데, 생강 한과, 생강 초콜릿, 생강 막걸리 등의 가공 산업 활성화
로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고 있다.  

m 서산시는 최근 생강 한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생강 한과는 예
전부터 서산의 가정에서 명절 때 해먹던 것이다. 생강 한과가 현재 유명 향
토음식으로 자리를 잡은 데는 서산시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크다. 1997 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생강 한과를 보급하였던 
것이 서산의 생강 한과의 산업화가 된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4 명의 부녀
회원들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생강 한과를 제조하였는데, 독특한 향으로 큰 
인기를 얻고 지금은 20 여 업체가 생강 한과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m 여성 농민들이 부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이처럼 크게 번창하는 일은 우리나

라에서 드문 일로서 현재 16 개 업체로 ‘생강한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m 서산시는 ‘서산생강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단은 시장개
방 확대로 저 품질 중국산 생강이 국산 생산의 판로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사업단의 목표는 다양한 생강 상품을 개발해 생강
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채널을 만들어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다. 

① 서산 생강 가공 유통센터 

m 2010. 7.6 정부 지원을 받아 전국 최대 규모의 ‘서산 생강 가공 유통센터’를 
준공하였다. 부석농협의 자부담금 3 억 6,000 만원을 포함해 총 18 억 2,500
만원 투자 하였다. 대지면적 5,695 ㎡ 건축 연면적 796 ㎡로 국내 최대규모
의 가공 유통센터이다. 

m 동 센터는 토생강(밭에서 캔 상태)은 물론 국내 첫 세척 생강, 탈피 생강, 생
강 술, 생강차 가루 등을 생산・유통한다. 서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개발한 최신 가공법인 ‘고분자탈수법’을 도입하여 세척 생강, 
탈피 생강, 다진 생강, 슬라이스 생강, 분말 생강, 편강 등 다양한 맞춤형 생
강 가공식품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m 매출액이 연간 3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을 생산

                                            
21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추정치임. 2015년 생강 농가 수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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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할 수 있게 되면서 서산 생강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사진 10> 서산 생강 가공 유통센터 

 

② 서산생강한과 반대기 가공공장 

m 김순주생강한과, 부석생강한과, 부석옛날생강한과, 서당골생강한과, 서해안생
강한과, 천수만전통생강한과 등 생강 한과 전문 6 개 업체가 공동 투자한 ‘반

대기22 가공공장’이 2015. 4.21 준공되었다.  

m 역 내 업체들이 만든 ‘서산 생강한과 명품화 사업단’이 그 시초로, 반대기 공
장 설립으로 품질의 상향평준화, 서산 생강 한과의 고유성(브랜드) 창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m 공장의 설립으로 한과 제조 업체들은 재고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한과 특성상 명절 위주로 판매가 편중되어 반대기 생산량을 가
늠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반대기 생산은 가공공장이 도
맡아 해줘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반대기 공장 내
에 서산 생강한과 체험장도 설치하였다.  

 

 

                                            
22 반대기는 본디 가루로 반죽한 것이나 삶은 푸성귀 따위, 고기 다진 것 등을 얄팍하고 둥글 넓적하

게 만든 조각을 일컽는 말이다.  한과의 반데기는 찹쌀가루에 더운물, 콩물, 술)을 넣어 반죽한 다음 익

힌 반죽을 절구로 꽈리지게 치대고 혼합한 다음 적당한 모양으로 늘린 다음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말

린다. 이것을 반대기라 한다 (식품과학기술대사전, 2008. 4. 10., 한국식품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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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반대기와 한과 

 

<사진 12> 서산 생강한과 반대기 공장 

③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m 2016.10.6 서산시 농산물 공동 가공 센터가 준공되었다. 전처리실, 잼·젤리·
조청 제조실, 과즙 충진·포장실, 후살균 냉각, 분쇄실, 제품 검사실 등의 시
설을 갖추고 있다. 

m 농업인이 직접 가공제품을 생산하려면 제조시설,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 등 
초기 시간 및 재정적 부담이 있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원료와 포장재
만 준비하면 농산물 공동 가공센터를 이용함으로써 농식품 창업에 도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m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이수를 하고, 유통 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친 후, 
시제품 생산 및 시장 반응 조사를 거쳐 가공 출하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된다. 또한 가공식품 제조기술, 식품안전, 품질관리에 대한 현장 기술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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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였다.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반과 창업 보육 교육도 운영 중이다. 

m 2018.2 월 서산지역 농업인 들이 서산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를 통해 농식
품 창업에 도전한 가운데 첫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서산 농산물을 

활용한 생강 조청과 자색당근주스를 출시하였는데, 「서산농품 100」과 서산에

서 온 제품이라는 뜻인 「서산에서 왔소」라는 브랜드를 사용한다. 

 

<사진 13>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출시된 제품 

④ 주요 생강 가공 업체 

m 천수만전통생강한과 

Ü 편강, 한과, 찹쌀 유과를 생산한다. 

Ü 서산시 농특산물분야 서산 명인으로 지정되었다. 

m 김순주 생강한과 

Ü 부부가 직접 가꾸고 재배한 찹쌀, 서산 생강, 콩을 사용 

Ü 직접 고아 만든 쌀 조청 사용 

Ü 전통방식 그대로 생산 

m 김정규 자연건강 (6 차 산업 인증업체) 

Ü 서산 흑편강, 서산 흑생강23 꿀차, 서산 갯마을 생강 가루, 서산 흑생강 
조청, 서산 흑생강 농축액을 생산한다. 

Ü 김정규 대표는 귀농인으로, 서산시 전자상거래 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23 흑마늘 액을 넣은 발효액으로 생강을 숙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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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합을 통해 효과적인 직거래를 하고 있다. 

 

  

<사진 14> 김정규 자연건강 서산 흑생강 편강 

m 해미진한과 

Ü 서산 생강, 국내산 멥쌀·햅쌀을 사용하며,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자와 직
거래한다. 

m ‘서산명가’ 생강 조청 

Ü 직접 기른 보리를 이용하여 엿기름을 만든다 

Ü 천수만 간척지에서 농사지은 쌀로 한과를 만든다. 

Ü 최명자 명인과 남편이 생강 조청 생산한다. 

Ü 남편과 함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직한 먹거리를 생
산한다. 

 

  

<사진 15> 서산명가 재배 생강밭과 생강조청 제품 

(3) 생강 생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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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과 2018 년 우리나라 생강 생산 소득 

m 2015 년산 생강 10a 당 총수입은 5,511,690 원이며, 10a 당 경영비는 2 백 
21 만원이다. 2015 년 10a 당 순 소득은 3 백 30 만원이다 (부록 3 참조). 

m 2018 년산 생강 10a 당 총수입은 6 백 32 만원으로 2015 년 대비 14.7% 증
가하였다. 10a당 경영비는 2배 93만원으로 2015년에 비해 32.6%  증가하
였다. 10a 당 순소득은 3 백 39 만원으로 2015 년과 거의 동일한데, 경영비 
증가액이 총수입 증가액 보다 컸기 때문이다(부록 4 참조). 

2015 년과 2018 년 충남의 생강 생산 소득 

m 충남의 2015년산 생강 10a당 총수입은 514만원이며, 10a당 경영비는 197
만원이다. 2015 년 10a 당 순 소득은 317 만원이다 (부록 5 참조). 

m 충남의 2018 년산 생강 10a 당 총수입은 420 만원으로 2015 년 대비 18.3% 
감소하였다. 10a 당 경영비는 217만원으로 2015 년에 비해 10.26%  증가하
였다. 10a 당 순소득은 203 만원으로 2015 년 대비 36% 감소하였다(부록 6 
참조). 

３.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m 서산 생강 농업은 생강 저장 토굴의 활발한 이용이라는 특징이 있다. 서산시 
부석면과 팔봉면을 중심으로 생강 저장 토굴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생강 저
장 토굴은 1930년대 이래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저장 방식은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왔다. 

m 2015.3월 현재 서산지역에는 총 1,693개의 생강 저장굴이 입지하고 있으며, 
생강굴을 보유한 농가 수는 지난 2012년 6월 1,496농가에 비해 16농가가 
줄은 1,480농가이다. 생강저장굴은 2012년 1,674개에서 1,693개로 19개
가 늘어났다. 

(1) 생강의 저장 

m 저장은 농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함으로써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며, 생
산과 소비의 시간적 간격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상품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다.  

Ü 농수산물은 수확 후에도 호흡 작용을 함은 물론 보유 영양분도 소모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아, 부패, 위조, 경화 등을 하게 되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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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적 가치가 떨어지게 됨. 

Ü 수급과 가격의 불균형은 생산자의 소득과 소비자 가계의 불안정을 초래
하기 때문에 저장시설의 역할이 중요 

m 저장은 농산물의 품질 저하를 최대한 방지하고 신선도와 품질을 양호한 상
태로 보존하여 상품의 가치를 유지시키려는 방법이며, 부패성이 강하고 생산
의 계절성이 강한 품목일수록 저장 기능이 중요시된다.(양치대 1996) 

Ü 생강은 시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확기에는 
가격이 하락하고 단경기에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Ü 생강은 수요의 탄력성이 낮고, 공급이 비탄력적 

m 생강의 재배 기간은 4 월 하순~11 월 초순으로, 생강은 서리를 맞으면 저장 
시 부패율이 높아진다. 생강의 수확은 종강용24은 서리가 내리기 이전에 일
찍 수확하며, 판매용도 가능한 서리 맞기 전에 수확하거나, 서리가 내린 경
우 즉시 수확하여 저장해야 한다. 

m 생강의 저장 적온은 13~16°C 이고, 18°C 이상이 오래 계속되면 싹이 트게 
된다. 20°C 이상에서는 부패하기 쉽고, 10°C 이하에서도 부패한다. 적당한 
습도25인 90~95% 이내로 지하수가 낮고 배수가 잘 되는 따뜻한 곳에 비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로굴을 만들어 저장하는 것이 좋다. 수확 후 곧 저
장할 때는 바로 4~5 일 동안 환기해주어야 한다.(현덕현 2013) 

m 생강은 3 개월이상만 저장하면 가격이 2~3 배이상 폭등하며, 가격 진폭이 크
고, 조미 채소류 생산량 중 약 1%에 불과하지만 시장규모는 1,000 억 원 이
상으로 재배면적과 생산 농가 수에 비하면 매우 수익성이 높은 고소득 작물
이다.(이혜옥•김병삼 2016) 

m 서산시에서는 생강을 토굴26에 저장하는 방식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생강
굴은 온도 13°C, 습도 90%이상을 유지한다. 저장은 부직포 자루에 20㎏ 정
도를 담아서 적재하거나, 산물로 적채한 채 흙이나, 부직포 또는 비닐 등으

                                            
24 저장용 생강은 땅 위 줄기 1cm만 남기고 잘라 저장고 내에서 생강의 덩이줄기가 서로 닿지 않도

록 해준다. 종묘용 생강은 베노람수화제 1,000배액에 30~60분간 담근 다음 젖은상태에서 저장. 
25 정문철 등(1998)은 실험을 통해, 생강의 저장 조건을 분석하였다. 12±1℃, 95±2% RH(상대습

도)의 온습도 조건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6 토굴저장고의 구조는 대부분 수직으로 4∼5m 내려간 후 수평으로 3∼8m 정도의 저장굴이 3∼5

개의 분기된 굴로 구성된 수직굴이 주류. 생강 저장굴의 규격은 출입구인 수직 통로는 붕괴 등의 문제

로 폭은 1~1.5m 정도로 매우 좁게 하고, 분기된 수평 굴의 높이는 1.7∼2.0m, 폭은 1~2m 정도로, 
토굴 1개소는 4∼5톤 정도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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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덮어서 장기 저장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m 서산과 태안의 생강굴은 단일 농산물의 저장고로 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m 생강 저장 중에 부패 및 가스가 발생하는데, 부패는 주로 생강 과피에 혼재
되어 있는 부패균에 의해 발생한다. 발생하는 주요 기체는 수소, 탄산가스, 
메탄가스 등으로 산소의 결핍을 야기하여 인체 내의 호흡 작용을 어렵게 한
다.(농사로 2019) 

Ü 생강 저장 중 부패 원인은 수확 시 병에 걸린 생강으로부터 감염된 것을 
분리 선별하지 않고 저장했을 때와 저장굴 용적에 비해 많은 생강을 저
장할 때, 호흡열이 증가하고 호흡 작용에 장해를 초래하게 되어 부패가 
됨. 

(2) 생강굴의 형태와 구조 

m 총 깊이 6m 내외의 수직 굴로 입구가 만들어지며 지하부는 주굴과 지굴로 
나뉜다. 지굴의 모양은 방사형, 지네발형 등으로 높이는 2m 내외이다 평균 
생강 저장 용량은 4~5 톤 내외이다. 

m 황토에 굴을 파는데27 가로와 세로가 각각 1 m의 사각형 형태로 지표로부터 
5~7 m 정도 수직으로 파 내려간 뒤 수평 방향으로 굴을 판다. 수평방향 굴
의 길이는 저장할 양에 따라 다르며, 5m 이상의 굴을 여러방향으로 파 들어
가는 형태를 띤다. 

m 입구는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하여 나무, 함석, 볏짚 등으로 덮어 폐쇄하며, 
과거에는 대부분 벽면에 홈을 파서 홈 사이를 딛고 출입하였지만, 최근에는 
사다리를 설치하거나, 리프트를 설치하여 출입한다. 

 

                                            
27 서산지역의 지층은 상부 표토 2m 정도는 황토로 되어있고 중하부는 마사토로 되어있다.  마사토

층은 쉽게 부서져 굴착 작업이 쉽지만 한번 만들어진 토굴의 마사토 층은 공기와 접촉하여 시간이 지
나면서 단단해져 토굴이 무너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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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취허당 2016) 

<사진 16> 오래된 생강굴 

 

  

<사진 17> 생강굴 내 생강 저장 

 

               출처 : (임현술 2016) 

<그림 2> 생강굴의 일반적 형태 

(3) 생강굴의 분포 

m 2015.3 월 현재 서산지역에는 총 1,693 개의 생강 저장굴이 입지28하고 있으
며, 생강굴을 보유한 농가 수는 지난 2012 년 6 월 1,496 농가에 비해 16 농
가가 줄은 1,480 농가이다. 생강저장굴은 2012 년 1,674 개에서 1,693 개로 

                                            
28 2012년 기준으로는  서산시에 생강굴 1,674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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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가 늘어났다. 

m 지역별로는 부석면이 608 농가, 728 개로 제일 많으며, 팔봉면이 271 농가 
322 개, 인지면이 198 농가 205 개, 음암면이 141 농가 153 개. 동문 2 동에
는 생강저장굴이 하나도 없다.(방관식 2015). 

m 서산시 생강저장굴의 위치는 초기 안방 마루밑/부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
였으나,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협소한 기존의 생강굴을 벗어나 경지의 언저
리, 인근 언덕/야산으로 이동하였다 

m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는 2012 년 기준으로 1,647 개 생강굴의 분포도를 작

성하였다. 이 중 주소 확인된 것은 42%인 709 개이다. 

출처 : (서산시 보물찾기 동아리 2018) 

<그림 3> 서산시 생강굴의 분포 

m 생강굴의 종류는 기본 생강굴, 플라스틱 삽입형 생강굴, 리프트 설치 생강굴, 
수평굴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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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생강굴 플라스틱관 삽입형 생강굴 

    
리프트 설치 생강굴 지형을 활용한 수평굴 

출처 : (서산시 보물찾기 동아리 2018)  

<사진 18> 생강굴의 종류 

m 기본 생강굴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굴에 발걸이 홈을 만들어 작업자의 팔
과 다리의 힘을 이용하여 출입한다. 플라스틱 삽입형 생강굴은 사다리를 이
용하여 출입하며, 리프트 설치 생강굴은 작업자 및 생강을 리프트로 운송한
다. 수평굴은 지형을 활용하여 인근 언덕을 수평으로 굴착하여 생강 저장굴
을 만드는 것으로, 지하부는 없고 출입은 지상에서 한다. 

(4) 생강굴의 사회경제적 효과 

m 지하저장 시설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ⅰ)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한 소비자·생
산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 ⅱ) 환경의 보전과 토지 이용의 극대화, ⅲ) 외부 
기상의 영향을 받지않아 농수산물의 장기 보관 가능, ⅳ) 지상 저장시설에 
비해 공사비가 15~20% 저렴하다는 것이다.(이무원•임재환 1998) 

m 서산지역은 자가 토굴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많아 수확량 중 80%가 저장
된다 

Ü 반면 완주 지역은 자가 토굴이 없는 경우가 많아 포전매매 또는 수확 즉
시 판매되어 수확량 중 50~60%정도만 저장된다. 

m 생강의 월별 가격은 수확기인 10 월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물량이 부족한 
7~8 월에 최고치를 기록한다. 토굴 저장을 통한 기한의 이익을 이용한 생강
의 톤당 한계편익은 18만4천5십원(1998기준)이다. 토굴을 이용한 생강 저
장의 투자 타당성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NPV)가 0 보다 크고, 편익/비용비
율(B/C ratio)이 1보다 크며, 내부수익율(IRR)은 100% 이상으로  투자의 타
당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이종상 2003). 



 

 69 

제２절  서산 생강굴 농업유산 가치 제고 

１.  경관, 생물다양성, 농업문화 등 유산지정 기준 

m 서산시 생강굴 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본 보고서를 기초
로 더 발전된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 ‘농업활동과 관련한 특별한 경관의 형성’, ‘생물다양성 보존 및 증

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1)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에 관한 심층 연구 필요 

m 생강잎은 대나무의 잎처럼 생겼다. 따라서 생강 밭은 멀리서 보면 산죽 군락
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서산시의 생강밭은 구릉에 위치하여 접하고 있는 가
로림만(팔봉면)과 천수만(부석면)과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한다. 

  

 

<사진 19> 생강 밭 

(2)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관한 심층 연구 필요 

m 생강 농업을 위해서는 연작을 회피할 수 있고 3~5 년간의 윤작이 가능한 장
소가 필요하다. 서산시 생강 농가는 생강 수확 후에 양파 등을 심는 순환형 
농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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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생강 주산지인 부석면은 천수만과 접하여 있고, 팔봉면는 가로림만과 접하여 
있다. 천수만에는 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부남호와 간월도가 있다.  

 

 

m 생강산업이 활발하며 서로 인접한 서산시 부석면·팔봉면과 태안읍을 한 농업
문화권으로 하여 (가칭)서산태안 생강농업권으로 범위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접한 가로림만, 천수만의 갯벌과 간월도, 부남호의 철새 등과 함께 
생물다양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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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산시와 태안군의 생강 주산지 위치 

 

m 태안군의 생강 경작 농가는 태안읍이 148 가구, 원북면이 115 가구이다. 2 개 
읍·면의 생강 농가는 태안군 전체 생강 농가의 6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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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태안군 생강 경작 (2015) 

단위 : 호, ha 

 경작가구 수확면적 
태안군 총계 393 140.2  
태안읍 148 69.4  
안면읍 6 7.2  
고남면 1 0.2  
남면 25 7.3  
근흥면 50 14.3  
소원면 24 12.0  
원북면 115 22.8  
이원면 24 7.2 

 

２.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추진 과제 

m GIAHS 등재지역 들은 ⅰ)농업생산활동형, ⅱ)전통농업기술형, ⅲ)전통농업 

경관·환경보전형, ⅳ)복합형 등 4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손호기•김상
범 2016) 

m 농업생산활동형은 넓은 식량원 보유, 식량 생계의 안정성 및 빈곤 감소를 위
해 생태계 및 식생활 보장이 우선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농업 의존적 
지역이다. 전통농업기술형은 생계유지를 위한 다양한 농업기술 및 문화가 발
달한 지역으로, 지역별 독특한 환경에서의 농업기술과 지식문화가 돋보이는 
지역이다. 

m 전통농업 경관・환경보전형은 생계유지를 위한 식량원을서의 기능과 경관・
토지・수자원 관리의 특성을 지니며, 자연환경과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인간의 관리로 형성된 독특한 경관으로, 계단식 논/밭, 관개체계 등을 통
한 농촌체험과 생태관광이 가능한 곳이다. 복합형은 전통성과 문화, 환경, 
식량원의 원형을 그대로 지키면서 지역별 농업유산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자
연생태, 농업적 기술 등 다원적 기능을 부각시켜 실질적인 형태를 이룬 유형
이다. 

m 국가농업유산 등재지역도 가치 분석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 6 건을 세계농
업유산의 유형화 형태와 비교한 연구(손호기•김상범 2016)에서는 국가중요농

업유산을 ⅰ) 농업생산 활동형, ⅱ) 전통농업 기술문화형, ⅲ)전통농업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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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전형으로 구분하였다. 

m 농업생산 활동형은 지역 사회의 식량 생계의 안정성과 빈곤 감소를 우선적
으로 보장하는 유형으로 우리나라 오지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m 전통농업 기술문화형은 금산 인삼농업과 같이 재배기술 발달과 그로 인한 
생활문화 등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m 전통 농업 경관・환경 보전형은 국가농업유산 대부분이 속하는데 제주 돌담
밭,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 밭, 하동 전통차 농업 등이 속한다. 전통
농업을 중심으로 재배지역의 독특한 환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행
태가 이루어낸 독특한 경관적 요소가 환경보전적 요소보다 강하다. 

m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종합하면, 서산 생강굴 농업은 농업유산으로서의 가
치가 있다. 유형을 구분한다면 서산 생강굴 농업은 GIAHS 유형 중 전통농
업기술형, 국가중요농업유형 중 전통농업 기술문화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m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추진을 위한 중요과제로는 지역 농어업유산29의 체
계적인 조사·발굴 및 보존·관리 계획 수립, 지정 추진 대상 유산 목록 작성 
및 체계적인 학술 연구 추진, 국내외 홍보 및 학술적 교류 강화, 지역 농어
업유산의 자원화 계획 수립 추진,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도 
제고 등이다.(한상우 2013) 

m 서산시 생강굴 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본 보고서를 기초
로 더 발전된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 ‘농업활동과 관련한 특별한 경관의 형성’, ‘생물다양성 보존 및 증
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m ‘서산시 중요농업유산제도’와 같은 시·도(道) 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할 필요
가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전에, 우선 지역 내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시·도(道)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선별된 농업유산을 집중 연
구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시도하는 순서를 밟는다는 것이다. 

                                            
29 충남 농어업유산 후보 자원으로 공주시 선학리 지게마을 및 지게놀이, 금산군 개삼터와 인삼밭, 

농바우끄시기(기우제) 및 물페기 농요, 당진시 합덕제(연호방죽), 서천군 그레질, 청양군 신대리 사자산

마을 다랭이논, 태안군 독살·자염, 홍성군 문당마을 등이 거론된 바 있다.김종술 (2014). 태안의 '독살', 
중요농어업유산이 될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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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전라남도는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道 중요농업유산제도」를 2013 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7 개 지역을 ‘도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도 중요
농어업유산에 대해서는 유산자원정비, 주변환경개선, 자원화 컨설팅 등을 지
원을 위해 개소당 1,500만 원(도비 450만 원, 시군 비 1,050만 원)의 보조
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주 특별자치도는 2013 년 7 월부터 「농어업유산 보
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례는 제주도 내 농업유산을 
발굴해 국가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
으로써 농어촌 활성화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강종원 and 이영길 
2015, 임현오 and 류제헌 2017) 

m 현재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서산생강농업의 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서산시와 생강농가 연합회 및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m 또한 (가칭)서산태안 생강농업권과 인접한 가로림만, 천수만의 갯벌어업과 
결합하여 농어업유산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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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결론 및 요약 

m 본 연구의 목적은 서산시 생강 농업의 농업유산적 가치를 평가하고, 서산시 
생강 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자원」 지정을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것
이다. 연구 내용은 ⅰ) 생강농업 및 생강굴, 농업유산 관련 연구 고찰, ⅱ) 세
계중요농업유산(GIAHS)와 우리나라의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기준과 사례 

소개, ⅲ) 우리나라 및 서산시 생강산업의 현황과 역사, 생강굴의 기능 및 역

할, ⅳ) 서산 생강농업의 농업유산적 가치 평가, ⅵ) 서산시 생강농업의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과제 제시 등이다. 

m 2002년 FAO에서는 차세대에 계승해야 할 중요한 농법이나 생물 다양성 등
을 가진 자연⋅농업 보존 지역을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도
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한국, 중국 등에서 국내 농업 유산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중요농업유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지역
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
자원이다. 우리나라는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유산을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한다. 지정 기준은 대체로 GIAHS 의 지정 기준과 유사하
다. 

m GIAHS 지정 기준은 ① 식량·생계 수단의 확보, ②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 ③ 전통적 지식·농업기술의 계승, ④ 사회제도·문화습관, ⑤ 경관이 수려
한 토지이용, ⑥ 특수한 토지·수자원 관리 등으로 요약된다. 2018 년 12월 기
준, 전 세계적으로 57 개 사이트가 GIAHS로 등재되어 있다. 

m 우리나라는 2012 년 12 월에 ‘국가중요농업 유산자원 지정관리기준’을 마련
하였다. 지정 기준은 ① 역사성과 지속성, ② 생계유지, ③ 고유한 농업기술, 
④ 전통 농업문화, ⑤ 특별한 경관, ⑥ 생물다양성, ⑦ 주민참여 등이다. 
2018 년 기준,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구례 산수유 농업 등 총 12 개
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정되었다. 또한 제주 해녀 어업, 보성 뻘배어업 등 
총 7 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되었다.  

m 우리나라의 농어업유산 연구는 2012 년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제도의 도입
시기와 맞물려 있다. 윤원근과 최식인(2012)이 한국 농어업유산제도의 도입
과 추진방향을 정립한 이후, 초기 관련 연구는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뒷받침 
하거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이후 각 지역의 농업유산을 
소개하고, 이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받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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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생강 및 생강굴과 관련된 연구들은 ⅰ)생강굴에서의 추락 및 질식 사고, ⅱ)
생강굴의 저장 기간별 저장 편익 및 경제성, ⅲ)생강의 적정 저장 조건, ⅳ) 
생강 초기 생육 촉진 및 생산량 증대 등으로 구분된다. 이외 서산시 농업기
술센터는 2012 년도 기준 자료로 재배농가 및 생강굴 위치도를 작성하였으
며, 생강굴의 농업유산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m 우리나라 생강의 주산지는 충남 서산, 태안 등으로,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 
우리나라 생강 생산량의 60% 이상을 생산한다. 이는 여름이 서늘한 해양성 
기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m 우리나라 생강 생산량은 2017 년 기준 41,147 톤이며, 재배면적은 2,573ha
이다. 생강 생산량의 추이는 매우 불규칙한데, 생강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6 년으로 58,947 톤이 생산되었다. 생강은 조미 채소와 약용으로 
2016-2017 년 기간 2 만 4 천여 톤(국내생산 1 만 3 톤, 수입 1 만 1 천톤)이 
유통되었으며, 생강의 시장규모는 2016 년 기준 5,359 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생강은 구기자와 함께 충남의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되었으
며, 재배가 용이하고 소득이 높다.  

m 생강의 주요 생산 지역은 2017 년 기준 경상북도(15,505 톤), 충청남도
(14,935톤), 전라북도(6,196톤)으로, 경상북도와 충청남도 2개 도가 우리나
라 생강 생산량의 74%를 점유한다. 전라북도를 포함하면 이들 3 개 도의 점
유율은 89.1%이다. 2017 년 기준 생강재배면적은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
북도의 순이다. 경상북도는 생강 재배면적이 1,047ha 로 2010 년 대비 2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m 서산시는 평균기온 및 강수량, 일조시간 등 생강 재배에 있어서 적합한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서산 지역의 경우 일조시간이 타 지역에 비해서 길게 
나타나면서 토양의 온도를 높이고 더 오래 유지 할 수 있어 생강의 발아 촉
진 및 생육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서산시는 우리나라의 대표 생강 주
산지로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m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순조 32 년에 영길리(영국) 상선이 서산의 간월도 앞
바다에서 요청을 함에 따라 생강 20근을 들여보내 줬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
로 보아, 예로부터 서산 지역에 생강이 많이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산 
생강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자료가 소실되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
이 있으나, 1931 년 서산시 부석면 강수리의 박인화氏가 마을 주민들과 생강
조합을 결성하고 봉동에서 종자용 생강을 가져와 심은 것이 기록에 의해 확
인된 본격적인 서산 생강농업의 시작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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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생강은 생으로 보관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전에는 보통 건강(乾薑)으로 유통
되었다. 박인화 씨는 생강을 생으로 저장하여 유통하면 큰 수익이 있을 것으
로 판단하였고, 집 마루 아래에 굴을 파고 생강을 저장하는 방법을 고안하였
다. 생강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강 경작지 인근에 수직으로 5 미터 정도 
땅을 파서 옆으로 저장실을 내는 토굴을 만들었고, 이후 현재의 토굴의 형태
로 정착하였다. 사철 신선한 생강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자 서울, 평양, 인
천 등지로 판로를 확보하고 서산을 넘어 태안에까지 생강 저장 기술을 보급
하였다. 

m 서산시의 생강생산량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생강 생산 이외에 서산시 주민
에 의해 서산 생강을 활용한 한과, 조청, 편강, 생강가루 등 관련 가공산업
이 발달해 생강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m 서산시의 생강생산량은 2017 년 기준 9,989 톤으로 충남 생강 생산량의 67%
를 차지하며, 생강 생산성은 10a 당 1,254kg이다. 2015년 기준, 서산시 생
강 재배 농가는 1,264 호이며 수확 면적은 585.8ha 이다. 서산 내에서 생강 
수확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부석면(230.6ha)이며 다음은 팔봉면(101.7ha)
이다. 2 개면의 생강 수확 면적은 서산시 전체 생강 수확 면적의 56.7%를 차
지한다. 서산시 내에서 생강 재배 농가가 가장 많은 곳 역시 부석면(359 가
구)와 팔봉면(284가구)으로 서산시 전체 생강재배 농가의 50.9%에 해당한다. 

m 현재 서산 지역의 생강 농가는 연간 420 억원 규모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생강 한과, 생강 초콜릿, 생강 막걸리 등의 가공 산업 활성화로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고 있다.  

m 1997 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4 명의 부녀회원
들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생강 한과를 제조하였는데, 독특한 향으로 큰 인기
를 얻고 지금은 20 여 업체가 생강 한과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여성 농민들
이 부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이처럼 크게 번창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드문 

일로서 현재 16 개 업체로 ‘생강한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m 서산시는 ‘서산생강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의 목표는 다양
한 생강 상품을 개발해 생강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채널을 만들어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또한 2010 년 7 월 정부 지원을 받아 전국 

최대 규모의 ‘서산 생강 가공 유통센터’를 준공하였으며, 토생강은 물론 세척 
생강, 탈피 생강, 다진 생강, 슬라이스 생강, 분말 생강, 편강, 생강 술, 생강
차 가루 등을 생산·유통한다. 매출액이 연간 3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
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을 생산·가공할 수 있게 되면서 서산 생강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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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순주생강한과, 부석생강한과, 부석
옛날생강한과, 서당골생강한과, 서해안생강한과, 천수만전통생강한과 등 생

강 한과 전문 6 개 업체가 공동 투자한 ‘반대기 가공공장’이 2015 년 준공되

었다. 2016 년 전(前)처리실, 잼·젤리·조청 제조실, 과즙 충진·포장실, 후살균 
냉각, 분쇄실, 제품 검사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산시 농산물 공동 
가공 센터가 준공되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원료
와 포장재만 준비하면 농산물 공동 가공센터를 이용함으로써 농식품 창업에 
도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m 서산 생강농업의 발전은 생강 저장 토굴의 활발한 이용에 기인한다. 서산의 
생강굴은 단일 농산물의 저장고로 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지
니고 있어서, 독특한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생강굴은 저장
시설 기능뿐만 아니라 서산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농업인의 
삶 속에 오랫동안 형성해온 농업유산이다. 

m 생강 저장 토굴은 1930년대 이래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저장 
방식은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왔다. 생강은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경에 파종
을 하며,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경에 수확한 생강은 다음 해 파종과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저장이 필요하다. 수확된 대부분의 생강은 토질과 
저장을 위한 토굴 건설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구릉지가 많은 충남의 태안

과 서산 등지에서 주로 형성된 ‘생강굴’에 저장한 후 판매한다. 서산 지역의 
마사질 황토는 일단 완성되어 공기에 노출되면 단단해져서 내구성이 좋다.  

m 서산의 생강굴은 깊이 6m 내외의 수직굴로 입구가 만들어지며 지하부는 ‘주

굴(主窟)’과 ‘지굴(指窟)’로 나뉜다. 지굴의 모양은 방사형, 지네발형 등으로 
높이는 2m 내외이다. 1 개의 굴에 4~10 톤 내외의 생강을 저장하며, 생강굴 

내 온도는 13~15℃, 습도는 95%를 유지한다. 저장은 부직포 자루에 20 ㎏ 
정도를 담아서 적재하거나, 산물로 적재한 채 흙이나, 부직포 또는 비닐 등
으로 덮어서 장기 저장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생강 재배농가의 74%가 자기 
토굴을 소유하고 있어서, 서산 생강 총 생산량의 60~65%를 생강굴에 저장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m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는 2012 년 기준으로 1,647 개 생강굴의 분포도를 작성
하였다. 이 중 주소 확인된 것은 42%인 709 개이다. 이후 한 연구에 따르며 
2015 년 3 월 기준, 서산지역에는 총 1,693 개의 생강굴이 입지하고 있으며, 
생강굴을 보유한 농가 수는 지난 1,480 농가이다. 지역별로는 부석면이 608
농가, 728 개로 제일 많으며, 팔봉면이 271 농가 322 개, 인지면이 198 농가 
205개, 음암면이 141농가 153개. 동문2동에는 생강저장굴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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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서산시 생강저장굴의 위치는 초기 안방 마루밑/부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
였으나,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협소한 기존의 생강굴을 벗어나 경지의 언저
리, 인근 언덕/야산으로 이동하였다. 생강굴의 종류는 기본 생강굴, 플라스
틱 삽입형 생강굴, 리프트 설치 생강굴, 수평굴로 구분할 수 있다. 

m 서산지역은 자가 토굴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많아 수확량 중 80%가 저장
되는 반면 완주지역은 자가 토굴이 없는 경우가 많아 포전매매 또는 수확 
즉시 판매되어 수확량 중 50~60%정도만 저장된다. 

m 생강은 3 개월이상만 저장하면 가격이 2~3 배이상 폭등하며, 가격 진폭이 크
고, 조미 채소류 생산량 중 약 1%에 불과하지만 시장규모는 1,000 억 원 이
상으로 매우 수익성이 높은 고소득 작물이다. 생강의 월별 가격은 수확기인 
10 월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물량이 부족한 7~8 월에 최고치를 기록한다. 
연구에 따르면 토굴 저장을 통한 기한의 이익을 이용한 생강의 톤당 한계편
익은 18 만 4천 5십원(1998 기준)이인 것으로 나타난다. 

m 서산 생강굴의 농업유산 가치를 살펴보면, 이미 서산 생강굴은 평창 메밀 밭, 
광양 매실 밭, 신안 해안 갯벌 간척지, 고성 둠벙, 안동 대마 농업, 울릉 산
간 경사지 농업, 상주 곶감 농업, 의성 못 관개 시스템 등과 함께 중요 농업 
유산으로 관련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바가 있다. 

m 우리나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은 ⅰ)농업 자원의 가치성, ⅱ)주민
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로 크게 나뉜다. 농업자원의 가
치성은 ①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 활동, ②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주민
의 생계유지에 기여, ③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④ 농업활동과 연
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 ⑤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 ⑥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등이 세부 기준이다. 

m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①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활
동이 가능할 것, ②그 농업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
을 것, ③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
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한 것, ④농업활동
의 결과로 독특한 경관이 형성된 곳, ⑤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이 농업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하고 미풍양속으로 
보존·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⑥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이 풍
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등이다. 

m 서산 생강굴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세부기준 ①~③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⑤번 농업활동과 관련한 특별한 경관의 형성 세부기준은 어



 

 80 

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강잎은 대나무의 잎처럼 생겨
서 멀리서 보면 생강 밭을 산죽(山竹) 군락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서산시의 
생강밭은 구릉에 위치하여 접하고 있는 가로림만(팔봉면)과 천수만(부석면)과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한다. 

m  ⑥번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의 경우, 생강 농업을 위해서는 연작을 회
피할 수 있고 3~5년간의 윤작이 가능한 장소가 필요한데, 서산시 생강 농가
는 생강 수확 후에 양파 등을 심는 순환형 농법을 시행하고 있다. 

m 생강주산지인 서산 부석면 ·팔봉면과 태안읍을 하나의 ‘생강농업문화권’으로 
설정하면 생강 주산지 인근의 가로림만, 간월도, 부남호 등의 갯벌, 철새 도
래, 갯벌 생물 등 생물다양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m ④번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는 향후 서산시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m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가 확실시 되는 ‘봉동생강 농업유산’과의 차별

성은 ⅰ) 생강 재배지 면적과 생산량의 현격한 차이, ⅱ) 생강 저장 토굴의 
활발한 이용 여부와 토굴 수의 현격한 차이 등이다. 

m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서산 생강굴은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굳이 유형을 구분한다면 서산 생강굴은 GIAHS 유형 
중 전통농업기술형, 우리나라 국가중요농업유형 중 전통농업 기술문화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GIAHS 의 전통농업기술형은 생계유지를 위한 다양한 
농업기술 및 문화가 발달한 지역으로, 지역별 독특한 환경에서의 농업기술과 
지식문화가 돋보이는 지역이다. 국가중요농업유형의 전통농업 기술문화형은 
재배기술 발달과 그로 인한 생활문화 등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m 서산시 생강굴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본 보고서를 기초로 더 

발전된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

화’, ‘농업활동과 관련한 특별한 경관의 형성’, ‘생물다양성 보존 및 증진’에 대
한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m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추진을 위한 중요과제로는 지역 농어업유산의 체
계적인 조사·발굴 및 보존·관리 계획 수립, 지정 추진 대상 유산 목록 작성 
및 체계적인 학술 연구 추진, 국내외 홍보 및 학술적 교류 강화, 지역 농어
업유산의 자원화 계획 수립 추진,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도 
제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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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서산시 중요농업유산제도’와 같은 시·도(道) 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할 필
요가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전에, 우선 지역 내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시·도(道)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선별된 농업유산을 집중 연
구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시도하는 순서를 밟는다는 것이다. 

m 사례로, 전라남도는 지자체 중에서 「道 중요농업유산제도」를 2013 년부터 실

시하고 있는데, 7 개 지역을 ‘도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유산자원정비, 
주변환경개선, 자원화 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
주 특별자치도는 2013 년 7 월부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
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례는 제주도 내 농업유산을 발굴해 국가 및 세계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어촌 활성화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m 현재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서산생강농업의 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서산시 지자체와 생강 농가 연합회 및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m 서산 생강 주산지인 부석면은 천수만과 접하여 있고, 팔봉면은 가로림만과 
접하여 있다. 천수만에는 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부남호와 간월도가 있다. 생
강 농업이 활발하며 생강굴이 다수 존재하면서 서로 인접한 서산시 부석면·
팔봉면과 태안읍을 한 농업문화권으로 하여 ‘(가칭)서산태안 생강농업권’으로 
범위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접한 가로림만, 천수만의 갯벌과 간월도, 
부남호의 철새 등과 함께 생물다양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사료
된다. 

m 또한 (가칭)서산태안 생강농업권과 인접한 가로림만, 천수만의 갯벌어업과 
결합하여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m 생강굴은 저장시설 기능뿐만 아니라 서산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
서 농업인의 삶 속에 오랫동안 형성해온 농업유산이다. 따라서 중요농업유산 
지정 여부에 관계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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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농업자원 설명서 

 
농림축산식품부, 2017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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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서산시  총 경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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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전국 생강생산 소득(2015) 

 
(농촌진흥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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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전국 생강생산 소득 (2018) 

 
(농촌진흥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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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충남 생강생산 소득 (2015) 

 
(농촌진흥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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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충남 생강생산 소득 (2018) 

 
(농촌진흥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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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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